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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문법·화법·작문 기출문제집 이렇게 공부하세요!

매일 일정한 

학습 분량을 정해 

꾸준히 

공부합니다.

문법·화법·작문을 각 영역별로 공부해도 좋고 영역을 혼합하여 공부해도 좋지만, 하루에 

정한 학습 목표량은 반드시 소화하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국어에 대한 감각이 유지되고 

실력이 향상됩니다. 

제한 시간을 

정한 후 각 단계별로 

제대로 푸는 

연습을 합니다. 

문제를 풀 때 시간이 부족한 이유는 대부분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 때문에 발생합니다.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로 지문을 읽은 후, 문제를 풀면서 또다시 지문을 읽게 

되면 시간이 부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제한 시간을 정해 놓고 각 단계별로 한 번에 제대

로 문제를 푸는 훈련을 꾸준히 반복해야 합니다.  

정답만 찾기 보다는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공부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문제를 푼 후 정답과 오답 정도만 확인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경

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풀이 과정을 통해 문제를 풀었는지를 점검하지 않는다면 

기출문제를 효과적으로 공부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수능에서는 이미 출제된 문제가 똑

같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정답을 공부하기보다는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를 공부해야 

합니다. 

자신의 약점 

영역과 유형을 

파악해야 합니다.

기출문제를 풀기 시작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신의 학습 상황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

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약점 영역이나 약점 유형 또는 실수를 많이 한 문제 등을 찾아

야 합니다. 오답노트를 작성하거나 책에 별도의 표시를 하는 방법 등을 활용하여 시험이 

임박한 시기일수록 자신의 약점에 집중해야 합니다.

기출문제집을 

두 번 이상 

복습합니다.

기출문제집은 수능과 모의고사, 즉 가장 검증된 문제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적어도 두 번 

이상 반복하여 학습을 해야 합니다. 이때의 복습은 정답과 오답의 근거를 제시문에서 찾

아 정확하게 문제를 풀었는지 등을 확인하는 차원입니다. 결과가 아닌 문제를 푸는 과정

을 복습해야 실력이 향상됩니다.

How to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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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역별 핵심 개념 학습 + 문제 유형 분석으로 효율적 수능 대비 STEP 1

	 영역별·일차별(20일) 구성으로 체계적인 학습 가능STEP 2

수능 문법 개념 정리 문법 만점 풀이법 수능 국어 문법·화법·작문

기출 문제
활용 방법

각 문제의 발문과 선택지 및 [보기]를 빠르게 훑어본다. 이때 중요한 부분이나, 

핵심이 되는 부분에는 , △,  등 알기 쉬운 기호로 표시를 하면서 읽는다.

문제
분석1

채점을 한 후에는 정답 및 오답 풀이 등을 확인하고 반드시 복습을 한다.
반복
학습

2

1
문제 분석 각 문제의 발문과 선택지 및 [보기]를 빠르게 훑어본다.

091 [학습 활동]의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대학수학능력시험2017학년도

동사는 목적어 필요 여부에 따라 타동사와 자동사로 구분된다. ⓐ와 ⓑ를 보고, 중

세 국어 ‘열다’, ‘흩다’의 타동사, 자동사로서의 쓰임과 이에 대응하는 현대 국어 동사

들의 쓰임을 비교하여 그 변화를 탐구해 보자.

ⓐ

[중세 국어] 큰  여러

[현대 국어] 큰 마음을 열어

ⓑ

[중세 국어] 번게 구르믈 흐터

[현대 국어] 번개가 구름을 흩어

[중세 국어] 自然히 미 여러

[현대 국어] 자연히 마음이 열리어

[중세 국어] 散心은 흐튼 미라

[현대 국어] 산심은 흩어진 마음이다.

탐구 결과: ⓐ와 ⓑ를 보니, [가]

|  학습 활동  |

①   중세 국어 ‘열다’, ‘흩다’는 타동사로만 쓰였고, 현대 국어 열다’, ‘흩다’도 타동사로만 

쓰인다.

②   중세 국어 ‘열다’, ‘흩다’는 자동사로만 쓰였고, 현대 국어 열다’, ‘흩다’도 자동사로만 

쓰인다.

③   중세 국어 ‘열다’, ‘흩다’는 타동사 및 자동사로 쓰였고, 현대 국어 ‘열다’, ‘흩다’는 타

동사로만 쓰인다.

④   중세 국어 ‘열다’, ‘흩다’는 타동사 및 자동사로 쓰였고, 현대 국어 ‘열다’, ‘흩다’는 자

동사로만 쓰인다.

⑤   중세 국어 ‘열다’, ‘흩다’는 타동사 및 자동사로 쓰였고, 현대 국어 ‘열다’, ‘흩다’도 타

동사 및 자동사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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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서 알 수 있는 중세 국어의 문법적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

지 않은 것은? 평가원2016년 9월

(가) 하 벼리 눈  디니다 <용비어천가>

(현대어 풀이: 하늘의 별이 눈과 같이 떨어집니다.)

(나) 王이 부텨를 請쇼셔 <석보상절>

(현대어 풀이: 왕이 부처를 청하십시오.)

(다) 어마니 아라보리로소니가 <월인석보>

(현대어 풀이: 어머님을 알아보겠습니까?)

(라) 내 이 위야 <훈민정음언해>

(현대어 풀이: 내가 이를 위해서)

(마) 그 믈 미틔 金몰애 잇니 <월인석보>

(현대어 풀이: 그 물 밑에 금모래가 있는데)

|  보 기  |

정답률 90% 70% 50% 30% 

 문제 해결 전략 

중세 국어와 현대어 풀이를 비교하여 중

세 국어의 문법적 특징을 도출해야만 해

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중세 국어와 현

대어 풀이를 1 : 1로 비교하여 살펴보면

서, 선택지의 적절성을 판단해야 한다. 

이 때 무정 명사, 객체, 판정 의문문, 주

격 조사, 유정 명사 등에 대해서 모르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

은 기본적인 개념은 미리 정리해 두고 

익히는 것이 좋다.

091 [학습 활동]의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대학수학능력시험2017학년도

동사는 목적어 필요 여부에 따라 타동사와 자동사로 구분된다. ⓐ와 ⓑ를 보고, 중

세 국어 ‘열다’, ‘흩다’의 타동사, 자동사로서의 쓰임과 이에 대응하는 현대 국어 동사

들의 쓰임을 비교하여 그 변화를 탐구해 보자.

ⓐ

[중세 국어] 큰  여러

[현대 국어] 큰 마음을 열어

ⓑ

[중세 국어] 번게 구르믈 흐터

[현대 국어] 번개가 구름을 흩어

[중세 국어] 自然히 미 여러

[현대 국어] 자연히 마음이 열리어

[중세 국어] 散心은 흐튼 미라

[현대 국어] 산심은 흩어진 마음이다.

탐구 결과: ⓐ와 ⓑ를 보니, [가]

|  학습 활동  |

①   중세 국어 ‘열다’, ‘흩다’는 타동사로만 쓰였고, 현대 국어 열다’, ‘흩다’도 타동사로만 

쓰인다.

②   중세 국어 ‘열다’, ‘흩다’는 자동사로만 쓰였고, 현대 국어 열다’, ‘흩다’도 자동사로만 

쓰인다.

③   중세 국어 ‘열다’, ‘흩다’는 타동사 및 자동사로 쓰였고, 현대 국어 ‘열다’, ‘흩다’는 타

동사로만 쓰인다.

④   중세 국어 ‘열다’, ‘흩다’는 타동사 및 자동사로 쓰였고, 현대 국어 ‘열다’, ‘흩다’는 자

동사로만 쓰인다.

⑤   중세 국어 ‘열다’, ‘흩다’는 타동사 및 자동사로 쓰였고, 현대 국어 ‘열다’, ‘흩다’도 타

동사 및 자동사로 쓰인다. 

정답률 90% 70% 50% 30% 

 문제 해결 전략 

자동사는 동사가 나타내는 동작이나 작

용이 주어에만 미치는 동사를 의미하고 

타동사는 동작의 대상인 목적어를 필요

로 하는 동사를 의미한다. 학습 활동을 

고려하면 목적어가 필요하면 타동사이

고 그렇지 않으면 자동사임을 알 수 있

다. ‘열다’와 ‘흩다’가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에서 자동사와 타동사 가운데 무엇

으로 쓰였는지를 예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MY note

 

 

정답 및 해설  ??쪽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모의수능평가13DAY
6분00초

국어사 | 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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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복 학습 채점을 한 후에는 정답 및 오답 풀이 등을 확인하고 반드시 복습을 한다.

문제 유형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를 비교하는 문

제이다.

[1단계] 문제 분석

타동사와 자동사에 대해 이해하고, 중

세 국어와 현대 국어에서 타동사와 자

동사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구분해야 

풀 수 있는 문제! 현대 국어를 참고하

여 중세 국어를 해석하고, 목적어를 필

요로 하는지, 목적어가 있을 때와 없을 

때 동사의 형태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등을 살펴보기!

[2단계] 학습 활동 분석

ⓐ의 중세 국어에서 ‘여러’는 ‘열＋어’의 

이어적기 표기이고, ⓑ의 중세 국어에

서 ‘흐터’는 ‘흩＋어’의, ‘흐튼’은 ‘흩＋은’

의 이어적기 표기임을 파악하기.

자동사와 타동사를 헷갈렸음. 연철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함.

정답!

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 정리하기

1. 자동사와 타동사

자동사: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 

 ‘ 꽃이 피다’의 ‘피다’

타동사: ‘목적어가 필요하지 않은 동사 

 ’밥을 먹다’의 ‘먹다’

2. 이어적기(연철)

한 음절의 종성을 다음 자의 초성으로 내려서 쓰

는 것, ‘체언＋(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 ‘어간＋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를 표기할 때 이어서 적

는 것.

 구르믈(구름을), 기픈(깊은)

틀린 이유와 다음에 

또 틀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간략하게 적어두면 좋아. 

적으면서 왜 틀렸는지 

생각하게 되거든.

정답률을 보면

문제의 난이도를

알 수 있지.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운 편이었네.

이렇게 정리해 두면

나중에 내가 몰랐던

개념을 빠르게 

복습할 수 있어.

097 [보기 1]을 참고할 때, [보기 2]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평가원2015년 6월

중세 국어 체언 중에는 ‘ㅎ’을 끝소리로 가진 것들이 있다. 이러한 체언을 ‘ㅎ’ 종성 

체언이라고 하는데 조사가 뒤따를 경우에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뒤따르는 조사 ‘ㅎ’ 종성 체언의 실현 양상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ㅎ’은 뒤따르는 모음에 이어 적는다.

 히 (＋이) 즐어늘 (땅이 질거늘)

‘ㄱ, ㄷ’으로 시작하는 조사
‘ㅎ’은 뒤따르는 ‘ㄱ’, ‘ㄷ’과 어울려 ‘ㅋ’, ‘ㅌ’으로 나타난다.

 토 (＋도) 뮈더니 (땅도 움직이더니)

관형격 조사 ‘ㅅ’
‘ㅎ’은 나타나지 않는다.

 다  (＋ㅅ) 風俗은 (다른 땅의 풍속은)

|  보 기 1  |

중세 국어 현대 국어

㉠  (나랗＋) 아 맛디고 나라를 아우에게 맡기고

㉡  (긿＋ㅅ) 네거리예 길의 네거리에

㉢  (않＋과) 밧 안과 밖

|  보 기 2  |

㉠ ㉡ ㉢ ㉠ ㉡ ㉢

① 나라 긼 안콰 ② 나라  안과

③ 나라  안콰 ④ 나라  안과

⑤ 나라 긼 안콰

정답률 90% 70% 50% 30% 

 문제 해결 전략 

[보기 1]에서는 ‘ㅎ’ 종성 체언에 대해 설

명하면서 그 실현 양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보기 2]에서는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를 나란히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보기 1]의 설명을 고려하여 [보기 2]에 

제시된 단어를 중세 국어 표기법에 맞게 

표기해야만 해결할 수 있다. 뒤따르는 

조사가 무엇인지에 따라 ‘ㅎ’ 종성 체언

이 구현되는 방향이 달라지므로, 뒤따르

는 조사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확인하도

록 한다.

 MY note

 

 

스스로 점검하기13
DAY

문법 맞힌 개수소요 시간 틀린 문항/  7분       초

90   ●   국어 문법·화법·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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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91번2 30

문제의 유형을 

파악하면 무엇을 중심으로 

문제에 접근해야 할지를 

알 수 있어.

제Ⅰ부 영역별로 감잡기   ●   2524   ●   국어 문법·화법·작문

003	 [보기]의	(가)~(다)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교육청2016년 3월

선생님: 지난 시간에 배운 음운의 변동에 대해 잘 기억하는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낫다’와 ‘낳다’가 활용될 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은 무엇일까요?

학생: 둘 다 음운의 (가)  현상이 일어납니다.

선생님: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끔 혼동해서 틀리곤 하지요. (가)  현상이 일

어나는 용언들 가운데 불규칙 활용을 하는 것은 모두 음운 변동이 표기에 반영되는 

반면, 규칙 활용을 하는 것은 표기에 반영되기도 하고 반영되지 않기도 합니다. ‘낫

다’와 ‘낳다’는 다음 중 어떤 유형에 해당할까요?

표기 반영 여부

활용 유형
반영 미반영

규칙 활용 Ⓐ Ⓑ

불규칙 활용 Ⓒ

학생: ‘낫다’는 (나) ,‘ 낳다’는 (다)  에 해당됩니다.

| 	보	기 	|

(가) (나) (다)

① 축약 Ⓐ Ⓒ

② 탈락 Ⓑ Ⓐ

③ 탈락 Ⓒ Ⓑ

④ 교체 Ⓑ Ⓒ

⑤ 교체 Ⓒ Ⓑ  

정답률 90% 70% 50% 30% 

 문제 해결 전략 

음운의 변동과 음운의 규칙 활용, 불규

칙 활용에 대해 이해해야 해결할 수 있

는 문제이다. 음운의 변동은 어떤 음운

이 다른 음운과 결합할 때 그 환경에 따

라 발음이 달라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한편 음운의 활용은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으로 나뉘는데, 규칙 활용은 동사와 

형용사가 활용을 할 때에 어간과 어미의 

형태가 규칙적인 일을 가리키고, 불규칙 

활용은 용언이 활용할 때 어간 또는 어

미의 모습이 달라지는 일을 가리킨다.

 MY note

 

 

004	 [보기]에	따라	겹받침의	표준	발음에	대하여	단계별로	학습하였다.	각	예에	적용된	내용

과	그	발음이	모두	바른	것은?	[3점]	 	 	 대학수학능력시험2016학년도

◦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엣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이 경우, ‘ㅅ’은 [ㅆ]으로 발음한다. …………………………… ⓐ

◦ 겹받침 ‘ㄳ, ㄺ’, ‘ㄼ’, ‘ㅄ’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ㄹ, ㅂ]으로 발음한다. …… ⓑ

이 후에는 다음과 같이 발음한다.

•[ㄱ, ㅂ]은 ‘ㄴ, ㅁ’ 앞에서 각각 [ㅇ, ㅁ]으로 발음한다. …………………………… ⓒ

•  [ㄱ, ㅂ]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각각 [ㄲ, ㄸ, ㅃ, ㅆ, ㅉ]으로 발음한

다. ………………………………………………………………………………………… ⓓ

•[ㄱ, ㅂ]은 ‘ㅎ’과 결합되는 경우, 두 음을 합쳐서 각각 [ㅋ, ㅍ]으로 발음한다. … ⓔ

| 	보	기 	|

예 적용 내용 발음

① 여덟＋이 ⓐ [여더리]

② 몫＋을 ⓐ [목슬]

③ 흙＋만 ⓑ, ⓒ [흑만]

④ 값＋까지 ⓑ, ⓓ [갑까지]

⑤ 닭＋하고 ⓑ, ⓔ [다카고]  

정답률 90% 70% 50% 30% 

 문제 해결 전략 

겹받침을 발음할 때에는 한 가지 음운 

규칙만 적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두 가

지 이상의 규칙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

다. 따라서 해당 사례에 적용되는 규칙

이 무엇인지를 파악한 후, 선후 관계를 

따져 정확한 표준 발음을 도출해 내어야 

한다.

 MY note

 

 

001	 [보기]의	(가),	(나)를	중심으로	음운	변동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대학수학능력시험2017학년도

국어의 음운 변동은 교체, 탈락, 첨가, 축약으로 구분된다. 이 중에는 음절의 종성과 

관련된 음운 변동이 있다.

음절의 종성에 마찰음, 파찰음이 오거나 파열음 중 거센소리나 된소리가 올 경

우, 모두 파열음의 예사소리로 교체된다. 이는 종성에서 발음될 수 있는 자음의 

종류가 제한됨을 알려 준다.

또한 음절의 종성에 자음군이 올 경우, 한 자음이 탈락한다. 이는 종성에서 하

나의 자음만이 발음될 수 있음을 알려 준다.

[가]

[나]

| 	보	기 	|

① ‘꽂힌 [꼬친]’에는 (가)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② ‘몫이 [목씨]’에는 (나)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③ ‘비옷 [비옫]’에는 (나)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④ ‘않고 [안코]’에는 (가), (나) 모두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⑤ ‘읊고[읍꼬]’에는 (가), (나) 모두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정답률 90% 70% 50% 30% 

 문제 해결 전략 

음절 끝소리 규칙이란 국어에서 음절의 

끝소리 자리에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일곱 소리 이외의 자음이 오면 이 일곱 

자음 가운데 하나의 소리로 바뀌는 규칙

을 의미한다. 또 자음군 단순화란 겹받

침이 발음될 때, 홑자음으로 바뀌어 소

리 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음

운 변동 현상을 이해하고, 제시된 사례

에 어떤 음운 변동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이때 음운 변동이 일어

나는 순서를 차례대로 살펴보아야 한다.

MY note

 

 

002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평가원2016년 6월

㉠ 맑＋네 → [망네] ㉡ 낮＋일 → [난닐]

㉢ 꽃＋말 → [꼰말] ㉣ 긁＋고 → [글꼬]

| 	보	기 	|

①   ㉠: ‘값＋도 → [갑또]’에서처럼 음절 끝에 둘 이상의 자음이 오지 못하기 때문에 일

어난 음운 변동이 있다.

②   ㉠, ㉢: ‘입＋니 → [임니]’에서처럼 인접하는 자음과 조음방법이 같아진 음운 변동

이 있다.

③ ㉡: ‘물＋약 → [물략]’에서처럼 자음이 교체된 음운 변동이 있다.

④   ㉡, ㉢: ‘팥＋죽 → [팓쭉]’에서처럼 음절 끝에 올 수 있는 자음이 제한되어 있기 때

문에 일어난 음운 변동이 있다.

⑤㉣: ‘잃＋지 → [일치]’에서처럼 자음이 축약된 음운 변동이 있다. 

정답률 90% 70% 50% 30% 

 문제 해결 전략 

음운 변동 현상은 단어 내부에서 말소리

가 바뀌는 현상을 의미하며, 음운 변동 

현상에는 ‘교체, 탈락, 축약, 첨가’ 등이 

있다. 음운의 첨가란, 발음을 할 때에 그 

말의 원래 형태와는 관계없는 음이 첨가

되어 그 소리가 바뀌는 일을 의미하는

데, ‘밤일’이 ‘밤닐’로 발음되는 경우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음운 변동 현상에 대해 

모두 이해하고 있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평소 공부할 때에 음운 변

동 현상의 개념과 종류, 대표적인 예 등

을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정답 및 해설  2쪽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모의수능평가01DAY
6분00초

음운 |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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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국어 문법·화법·작문

기출 문제 활용 방법

해마다 출제되는 대표 문제

를 선정한 후, 유형 분석 및 

해결 방법 등을 통해 효율적

으로 수능에 대비할 수 있도

록 하였습니다.

문제 유형

본격적인 문제 풀이에 앞서 

오랜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

로 영역별로 학생들이 어려

워하는 사항들에 대해 조언

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문

제에 대한 두려움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답률 + My Note

각 문제별로 정답률을 제시

하여 각 문제의 난이도를 알 

수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또 

My note에는 문제를 풀고 

난 후 자신이 점검해야 할 

점이나, 부족한 점 등을 메

모해 두고 추후에 점검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반복 학습

반복 학습을 하기 어려워하

는 학생들을 위해 반복 학습

을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

시하였습니다. 틀린 이유와 

개선 방안을 점검하고, 추가

적인 개념 등을 복습하여 추

후 비슷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일차별(20일) 구성

수능 및 평가원, 교육청 기

출 문제를 영역별로 나누어 

일차별로 제시하였습니다. 

제시된 학습 일정표에 따라 

조금씩 꾸준히 학습하는 것

이 좋습니다.

문제 해결 전략

제Ⅰ부 영역별로 감잡기의 모

든 문법 문제에 문제 해결 

전략을 제시하여 문법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

게 하였습니다.

수능 문법 개념 정리 문법 만점 풀이법 수능 국어 문법·화법·작문

기출 문제
활용 방법

각 문제의 발문과 선택지 및 [보기]를 빠르게 훑어본다. 이때 중요한 부분이나, 

핵심이 되는 부분에는 , △,  등 알기 쉬운 기호로 표시를 하면서 읽는다.

문제
분석1

채점을 한 후에는 정답 및 오답 풀이 등을 확인하고 반드시 복습을 한다.
반복
학습

2

1
문제 분석 각 문제의 발문과 선택지 및 [보기]를 빠르게 훑어본다.

091 [학습 활동]의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대학수학능력시험2017학년도

동사는 목적어 필요 여부에 따라 타동사와 자동사로 구분된다. ⓐ와 ⓑ를 보고, 중

세 국어 ‘열다’, ‘흩다’의 타동사, 자동사로서의 쓰임과 이에 대응하는 현대 국어 동사

들의 쓰임을 비교하여 그 변화를 탐구해 보자.

ⓐ

[중세 국어] 큰  여러

[현대 국어] 큰 마음을 열어

ⓑ

[중세 국어] 번게 구르믈 흐터

[현대 국어] 번개가 구름을 흩어

[중세 국어] 自然히 미 여러

[현대 국어] 자연히 마음이 열리어

[중세 국어] 散心은 흐튼 미라

[현대 국어] 산심은 흩어진 마음이다.

탐구 결과: ⓐ와 ⓑ를 보니, [가]

|  학습 활동  |

①   중세 국어 ‘열다’, ‘흩다’는 타동사로만 쓰였고, 현대 국어 열다’, ‘흩다’도 타동사로만 

쓰인다.

②   중세 국어 ‘열다’, ‘흩다’는 자동사로만 쓰였고, 현대 국어 열다’, ‘흩다’도 자동사로만 

쓰인다.

③   중세 국어 ‘열다’, ‘흩다’는 타동사 및 자동사로 쓰였고, 현대 국어 ‘열다’, ‘흩다’는 타

동사로만 쓰인다.

④   중세 국어 ‘열다’, ‘흩다’는 타동사 및 자동사로 쓰였고, 현대 국어 ‘열다’, ‘흩다’는 자

동사로만 쓰인다.

⑤   중세 국어 ‘열다’, ‘흩다’는 타동사 및 자동사로 쓰였고, 현대 국어 ‘열다’, ‘흩다’도 타

동사 및 자동사로 쓰인다. 

76   ●   국어 문법·화법·작문

092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서 알 수 있는 중세 국어의 문법적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

지 않은 것은? 평가원2016년 9월

(가) 하 벼리 눈  디니다 <용비어천가>

(현대어 풀이: 하늘의 별이 눈과 같이 떨어집니다.)

(나) 王이 부텨를 請쇼셔 <석보상절>

(현대어 풀이: 왕이 부처를 청하십시오.)

(다) 어마니 아라보리로소니가 <월인석보>

(현대어 풀이: 어머님을 알아보겠습니까?)

(라) 내 이 위야 <훈민정음언해>

(현대어 풀이: 내가 이를 위해서)

(마) 그 믈 미틔 金몰애 잇니 <월인석보>

(현대어 풀이: 그 물 밑에 금모래가 있는데)

|  보 기  |

정답률 90% 70% 50% 30% 

 문제 해결 전략 

중세 국어와 현대어 풀이를 비교하여 중

세 국어의 문법적 특징을 도출해야만 해

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중세 국어와 현

대어 풀이를 1 : 1로 비교하여 살펴보면

서, 선택지의 적절성을 판단해야 한다. 

이 때 무정 명사, 객체, 판정 의문문, 주

격 조사, 유정 명사 등에 대해서 모르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

은 기본적인 개념은 미리 정리해 두고 

익히는 것이 좋다.

091 [학습 활동]의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대학수학능력시험2017학년도

동사는 목적어 필요 여부에 따라 타동사와 자동사로 구분된다. ⓐ와 ⓑ를 보고, 중

세 국어 ‘열다’, ‘흩다’의 타동사, 자동사로서의 쓰임과 이에 대응하는 현대 국어 동사

들의 쓰임을 비교하여 그 변화를 탐구해 보자.

ⓐ

[중세 국어] 큰  여러

[현대 국어] 큰 마음을 열어

ⓑ

[중세 국어] 번게 구르믈 흐터

[현대 국어] 번개가 구름을 흩어

[중세 국어] 自然히 미 여러

[현대 국어] 자연히 마음이 열리어

[중세 국어] 散心은 흐튼 미라

[현대 국어] 산심은 흩어진 마음이다.

탐구 결과: ⓐ와 ⓑ를 보니, [가]

|  학습 활동  |

①   중세 국어 ‘열다’, ‘흩다’는 타동사로만 쓰였고, 현대 국어 열다’, ‘흩다’도 타동사로만 

쓰인다.

②   중세 국어 ‘열다’, ‘흩다’는 자동사로만 쓰였고, 현대 국어 열다’, ‘흩다’도 자동사로만 

쓰인다.

③   중세 국어 ‘열다’, ‘흩다’는 타동사 및 자동사로 쓰였고, 현대 국어 ‘열다’, ‘흩다’는 타

동사로만 쓰인다.

④   중세 국어 ‘열다’, ‘흩다’는 타동사 및 자동사로 쓰였고, 현대 국어 ‘열다’, ‘흩다’는 자

동사로만 쓰인다.

⑤   중세 국어 ‘열다’, ‘흩다’는 타동사 및 자동사로 쓰였고, 현대 국어 ‘열다’, ‘흩다’도 타

동사 및 자동사로 쓰인다. 

정답률 90% 70% 50% 30% 

 문제 해결 전략 

자동사는 동사가 나타내는 동작이나 작

용이 주어에만 미치는 동사를 의미하고 

타동사는 동작의 대상인 목적어를 필요

로 하는 동사를 의미한다. 학습 활동을 

고려하면 목적어가 필요하면 타동사이

고 그렇지 않으면 자동사임을 알 수 있

다. ‘열다’와 ‘흩다’가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에서 자동사와 타동사 가운데 무엇

으로 쓰였는지를 예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MY note

 

 

정답 및 해설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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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복 학습 채점을 한 후에는 정답 및 오답 풀이 등을 확인하고 반드시 복습을 한다.

문제 유형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를 비교하는 문

제이다.

[1단계] 문제 분석

타동사와 자동사에 대해 이해하고, 중

세 국어와 현대 국어에서 타동사와 자

동사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구분해야 

풀 수 있는 문제! 현대 국어를 참고하

여 중세 국어를 해석하고, 목적어를 필

요로 하는지, 목적어가 있을 때와 없을 

때 동사의 형태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등을 살펴보기!

[2단계] 학습 활동 분석

ⓐ의 중세 국어에서 ‘여러’는 ‘열＋어’의 

이어적기 표기이고, ⓑ의 중세 국어에

서 ‘흐터’는 ‘흩＋어’의, ‘흐튼’은 ‘흩＋은’

의 이어적기 표기임을 파악하기.

자동사와 타동사를 헷갈렸음. 연철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함.

정답!

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 정리하기

1. 자동사와 타동사

자동사: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 

 ‘ 꽃이 피다’의 ‘피다’

타동사: ‘목적어가 필요하지 않은 동사 

 ’밥을 먹다’의 ‘먹다’

2. 이어적기(연철)

한 음절의 종성을 다음 자의 초성으로 내려서 쓰

는 것, ‘체언＋(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 ‘어간＋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를 표기할 때 이어서 적

는 것.

 구르믈(구름을), 기픈(깊은)

틀린 이유와 다음에 

또 틀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간략하게 적어두면 좋아. 

적으면서 왜 틀렸는지 

생각하게 되거든.

정답률을 보면

문제의 난이도를

알 수 있지.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운 편이었네.

이렇게 정리해 두면

나중에 내가 몰랐던

개념을 빠르게 

복습할 수 있어.

097 [보기 1]을 참고할 때, [보기 2]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평가원2015년 6월

중세 국어 체언 중에는 ‘ㅎ’을 끝소리로 가진 것들이 있다. 이러한 체언을 ‘ㅎ’ 종성 

체언이라고 하는데 조사가 뒤따를 경우에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뒤따르는 조사 ‘ㅎ’ 종성 체언의 실현 양상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ㅎ’은 뒤따르는 모음에 이어 적는다.

 히 (＋이) 즐어늘 (땅이 질거늘)

‘ㄱ, ㄷ’으로 시작하는 조사
‘ㅎ’은 뒤따르는 ‘ㄱ’, ‘ㄷ’과 어울려 ‘ㅋ’, ‘ㅌ’으로 나타난다.

 토 (＋도) 뮈더니 (땅도 움직이더니)

관형격 조사 ‘ㅅ’
‘ㅎ’은 나타나지 않는다.

 다  (＋ㅅ) 風俗은 (다른 땅의 풍속은)

|  보 기 1  |

중세 국어 현대 국어

㉠  (나랗＋) 아 맛디고 나라를 아우에게 맡기고

㉡  (긿＋ㅅ) 네거리예 길의 네거리에

㉢  (않＋과) 밧 안과 밖

|  보 기 2  |

㉠ ㉡ ㉢ ㉠ ㉡ ㉢

① 나라 긼 안콰 ② 나라  안과

③ 나라  안콰 ④ 나라  안과

⑤ 나라 긼 안콰

정답률 90% 70% 50% 30% 

 문제 해결 전략 

[보기 1]에서는 ‘ㅎ’ 종성 체언에 대해 설

명하면서 그 실현 양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보기 2]에서는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를 나란히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보기 1]의 설명을 고려하여 [보기 2]에 

제시된 단어를 중세 국어 표기법에 맞게 

표기해야만 해결할 수 있다. 뒤따르는 

조사가 무엇인지에 따라 ‘ㅎ’ 종성 체언

이 구현되는 방향이 달라지므로, 뒤따르

는 조사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확인하도

록 한다.

 MY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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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유형을 

파악하면 무엇을 중심으로 

문제에 접근해야 할지를 

알 수 있어.

제Ⅰ부 영역별로 감잡기   ●   2524   ●   국어 문법·화법·작문

003	 [보기]의	(가)~(다)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교육청2016년 3월

선생님: 지난 시간에 배운 음운의 변동에 대해 잘 기억하는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낫다’와 ‘낳다’가 활용될 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은 무엇일까요?

학생: 둘 다 음운의 (가)  현상이 일어납니다.

선생님: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끔 혼동해서 틀리곤 하지요. (가)  현상이 일

어나는 용언들 가운데 불규칙 활용을 하는 것은 모두 음운 변동이 표기에 반영되는 

반면, 규칙 활용을 하는 것은 표기에 반영되기도 하고 반영되지 않기도 합니다. ‘낫

다’와 ‘낳다’는 다음 중 어떤 유형에 해당할까요?

표기 반영 여부

활용 유형
반영 미반영

규칙 활용 Ⓐ Ⓑ

불규칙 활용 Ⓒ

학생: ‘낫다’는 (나) ,‘ 낳다’는 (다)  에 해당됩니다.

| 	보	기 	|

(가) (나) (다)

① 축약 Ⓐ Ⓒ

② 탈락 Ⓑ Ⓐ

③ 탈락 Ⓒ Ⓑ

④ 교체 Ⓑ Ⓒ

⑤ 교체 Ⓒ Ⓑ  

정답률 90% 70% 50% 30% 

 문제 해결 전략 

음운의 변동과 음운의 규칙 활용, 불규

칙 활용에 대해 이해해야 해결할 수 있

는 문제이다. 음운의 변동은 어떤 음운

이 다른 음운과 결합할 때 그 환경에 따

라 발음이 달라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한편 음운의 활용은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으로 나뉘는데, 규칙 활용은 동사와 

형용사가 활용을 할 때에 어간과 어미의 

형태가 규칙적인 일을 가리키고, 불규칙 

활용은 용언이 활용할 때 어간 또는 어

미의 모습이 달라지는 일을 가리킨다.

 MY note

 

 

004	 [보기]에	따라	겹받침의	표준	발음에	대하여	단계별로	학습하였다.	각	예에	적용된	내용

과	그	발음이	모두	바른	것은?	[3점]	 	 	 대학수학능력시험2016학년도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엣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이 경우, ‘ㅅ’은 [ㅆ]으로 발음한다. …………………………… ⓐ

◦겹받침 ‘ㄳ, ㄺ’, ‘ㄼ’, ‘ㅄ’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ㄹ, ㅂ]으로 발음한다. …… ⓑ

이 후에는 다음과 같이 발음한다.

•[ㄱ, ㅂ]은 ‘ㄴ, ㅁ’ 앞에서 각각 [ㅇ, ㅁ]으로 발음한다. …………………………… ⓒ

•  [ㄱ, ㅂ]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각각 [ㄲ, ㄸ, ㅃ, ㅆ, ㅉ]으로 발음한

다. ………………………………………………………………………………………… ⓓ

•[ㄱ, ㅂ]은 ‘ㅎ’과 결합되는 경우, 두 음을 합쳐서 각각 [ㅋ, ㅍ]으로 발음한다. … ⓔ

| 	보	기 	|

예 적용 내용 발음

① 여덟＋이 ⓐ [여더리]

② 몫＋을 ⓐ [목슬]

③ 흙＋만 ⓑ, ⓒ [흑만]

④ 값＋까지 ⓑ, ⓓ [갑까지]

⑤ 닭＋하고 ⓑ, ⓔ [다카고]  

정답률 90% 70% 50% 30% 

 문제 해결 전략 

겹받침을 발음할 때에는 한 가지 음운 

규칙만 적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두 가

지 이상의 규칙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

다. 따라서 해당 사례에 적용되는 규칙

이 무엇인지를 파악한 후, 선후 관계를 

따져 정확한 표준 발음을 도출해 내어야 

한다.

 MY note

 

 

001	 [보기]의	(가),	(나)를	중심으로	음운	변동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대학수학능력시험2017학년도

국어의 음운 변동은 교체, 탈락, 첨가, 축약으로 구분된다. 이 중에는 음절의 종성과 

관련된 음운 변동이 있다.

음절의 종성에 마찰음, 파찰음이 오거나 파열음 중 거센소리나 된소리가 올 경

우, 모두 파열음의 예사소리로 교체된다. 이는 종성에서 발음될 수 있는 자음의 

종류가 제한됨을 알려 준다.

또한 음절의 종성에 자음군이 올 경우, 한 자음이 탈락한다. 이는 종성에서 하

나의 자음만이 발음될 수 있음을 알려 준다.

[가]

[나]

| 	보	기 	|

① ‘꽂힌 [꼬친]’에는 (가)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② ‘몫이 [목씨]’에는 (나)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③ ‘비옷 [비옫]’에는 (나)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④ ‘않고 [안코]’에는 (가), (나) 모두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⑤ ‘읊고[읍꼬]’에는 (가), (나) 모두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정답률 90% 70% 50% 30% 

 문제 해결 전략 

음절 끝소리 규칙이란 국어에서 음절의 

끝소리 자리에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일곱 소리 이외의 자음이 오면 이 일곱 

자음 가운데 하나의 소리로 바뀌는 규칙

을 의미한다. 또 자음군 단순화란 겹받

침이 발음될 때, 홑자음으로 바뀌어 소

리 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음

운 변동 현상을 이해하고, 제시된 사례

에 어떤 음운 변동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이때 음운 변동이 일어

나는 순서를 차례대로 살펴보아야 한다.

MY note

 

 

002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평가원2016년 6월

㉠ 맑＋네 → [망네] ㉡ 낮＋일 → [난닐]

㉢ 꽃＋말 → [꼰말] ㉣ 긁＋고 → [글꼬]

| 	보	기 	|

①   ㉠: ‘값＋도 → [갑또]’에서처럼 음절 끝에 둘 이상의 자음이 오지 못하기 때문에 일

어난 음운 변동이 있다.

②   ㉠, ㉢: ‘입＋니 → [임니]’에서처럼 인접하는 자음과 조음방법이 같아진 음운 변동

이 있다.

③ ㉡: ‘물＋약 → [물략]’에서처럼 자음이 교체된 음운 변동이 있다.

④   ㉡, ㉢: ‘팥＋죽 → [팓쭉]’에서처럼 음절 끝에 올 수 있는 자음이 제한되어 있기 때

문에 일어난 음운 변동이 있다.

⑤㉣: ‘잃＋지 → [일치]’에서처럼 자음이 축약된 음운 변동이 있다. 

정답률 90% 70% 50% 30% 

 문제 해결 전략 

음운 변동 현상은 단어 내부에서 말소리

가 바뀌는 현상을 의미하며, 음운 변동 

현상에는 ‘교체, 탈락, 축약, 첨가’ 등이 

있다. 음운의 첨가란, 발음을 할 때에 그 

말의 원래 형태와는 관계없는 음이 첨가

되어 그 소리가 바뀌는 일을 의미하는

데, ‘밤일’이 ‘밤닐’로 발음되는 경우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음운 변동 현상에 대해 

모두 이해하고 있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평소 공부할 때에 음운 변

동 현상의 개념과 종류, 대표적인 예 등

을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정답 및 해설  2쪽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모의수능평가01DAY
6분0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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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	 [보기]의	(가)~(다)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교육청2016년 3월

선생님: 지난 시간에 배운 음운의 변동에 대해 잘 기억하는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낫다’와 ‘낳다’가 활용될 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은 무엇일까요?

학생: 둘 다 음운의 (가)  현상이 일어납니다.

선생님: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끔 혼동해서 틀리곤 하지요. (가)  현상이 일

어나는 용언들 가운데 불규칙 활용을 하는 것은 모두 음운 변동이 표기에 반영되는 

반면, 규칙 활용을 하는 것은 표기에 반영되기도 하고 반영되지 않기도 합니다. ‘낫

다’와 ‘낳다’는 다음 중 어떤 유형에 해당할까요?

표기 반영 여부

활용 유형
반영 미반영

규칙 활용 Ⓐ Ⓑ

불규칙 활용 Ⓒ

학생: ‘낫다’는 (나) ,‘ 낳다’는 (다)  에 해당됩니다.

| 	보	기 	|

(가) (나) (다)

① 축약 Ⓐ Ⓒ

② 탈락 Ⓑ Ⓐ

③ 탈락 Ⓒ Ⓑ

④ 교체 Ⓑ Ⓒ

⑤ 교체 Ⓒ Ⓑ  

정답률 90% 70% 50% 30% 

 문제 해결 전략 

음운의 변동과 음운의 규칙 활용, 불규

칙 활용에 대해 이해해야 해결할 수 있

는 문제이다. 음운의 변동은 어떤 음운

이 다른 음운과 결합할 때 그 환경에 따

라 발음이 달라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한편 음운의 활용은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으로 나뉘는데, 규칙 활용은 동사와 

형용사가 활용을 할 때에 어간과 어미의 

형태가 규칙적인 일을 가리키고, 불규칙 

활용은 용언이 활용할 때 어간 또는 어

미의 모습이 달라지는 일을 가리킨다.

 MY note

 

 

004	 [보기]에	따라	겹받침의	표준	발음에	대하여	단계별로	학습하였다.	각	예에	적용된	내용

과	그	발음이	모두	바른	것은?	[3점]	 	 	 대학수학능력시험2016학년도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엣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이 경우, ‘ㅅ’은 [ㅆ]으로 발음한다. …………………………… ⓐ

◦겹받침 ‘ㄳ, ㄺ’, ‘ㄼ’, ‘ㅄ’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ㄹ, ㅂ]으로 발음한다. …… ⓑ

이 후에는 다음과 같이 발음한다.

•[ㄱ, ㅂ]은 ‘ㄴ, ㅁ’ 앞에서 각각 [ㅇ, ㅁ]으로 발음한다. …………………………… ⓒ

•  [ㄱ, ㅂ]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각각 [ㄲ, ㄸ, ㅃ, ㅆ, ㅉ]으로 발음한

다. ………………………………………………………………………………………… ⓓ

•[ㄱ, ㅂ]은 ‘ㅎ’과 결합되는 경우, 두 음을 합쳐서 각각 [ㅋ, ㅍ]으로 발음한다. … ⓔ

| 	보	기 	|

예 적용 내용 발음

① 여덟＋이 ⓐ [여더리]

② 몫＋을 ⓐ [목슬]

③ 흙＋만 ⓑ, ⓒ [흑만]

④ 값＋까지 ⓑ, ⓓ [갑까지]

⑤ 닭＋하고 ⓑ, ⓔ [다카고]  

정답률 90% 70% 50% 30% 

 문제 해결 전략 

겹받침을 발음할 때에는 한 가지 음운 

규칙만 적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두 가

지 이상의 규칙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

다. 따라서 해당 사례에 적용되는 규칙

이 무엇인지를 파악한 후, 선후 관계를 

따져 정확한 표준 발음을 도출해 내어야 

한다.

 MY note

 

 

001	 [보기]의	(가),	(나)를	중심으로	음운	변동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대학수학능력시험2017학년도

국어의 음운 변동은 교체, 탈락, 첨가, 축약으로 구분된다. 이 중에는 음절의 종성과 

관련된 음운 변동이 있다.

음절의 종성에 마찰음, 파찰음이 오거나 파열음 중 거센소리나 된소리가 올 경

우, 모두 파열음의 예사소리로 교체된다. 이는 종성에서 발음될 수 있는 자음의 

종류가 제한됨을 알려 준다.

또한 음절의 종성에 자음군이 올 경우, 한 자음이 탈락한다. 이는 종성에서 하

나의 자음만이 발음될 수 있음을 알려 준다.

[가]

[나]

| 	보	기 	|

① ‘꽂힌 [꼬친]’에는 (가)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② ‘몫이 [목씨]’에는 (나)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③ ‘비옷 [비옫]’에는 (나)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④ ‘않고 [안코]’에는 (가), (나) 모두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⑤ ‘읊고[읍꼬]’에는 (가), (나) 모두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정답률 90% 70% 50% 30% 

 문제 해결 전략 

음절 끝소리 규칙이란 국어에서 음절의 

끝소리 자리에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일곱 소리 이외의 자음이 오면 이 일곱 

자음 가운데 하나의 소리로 바뀌는 규칙

을 의미한다. 또 자음군 단순화란 겹받

침이 발음될 때, 홑자음으로 바뀌어 소

리 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음

운 변동 현상을 이해하고, 제시된 사례

에 어떤 음운 변동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이때 음운 변동이 일어

나는 순서를 차례대로 살펴보아야 한다.

MY note

 

 

002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평가원2016년 6월

㉠ 맑＋네 → [망네] ㉡ 낮＋일 → [난닐]

㉢ 꽃＋말 → [꼰말] ㉣ 긁＋고 → [글꼬]

| 	보	기 	|

①   ㉠: ‘값＋도 → [갑또]’에서처럼 음절 끝에 둘 이상의 자음이 오지 못하기 때문에 일

어난 음운 변동이 있다.

②   ㉠, ㉢: ‘입＋니 → [임니]’에서처럼 인접하는 자음과 조음방법이 같아진 음운 변동

이 있다.

③ ㉡: ‘물＋약 → [물략]’에서처럼 자음이 교체된 음운 변동이 있다.

④   ㉡, ㉢: ‘팥＋죽 → [팓쭉]’에서처럼 음절 끝에 올 수 있는 자음이 제한되어 있기 때

문에 일어난 음운 변동이 있다.

⑤㉣: ‘잃＋지 → [일치]’에서처럼 자음이 축약된 음운 변동이 있다. 

정답률 90% 70% 50% 30% 

 문제 해결 전략 

음운 변동 현상은 단어 내부에서 말소리

가 바뀌는 현상을 의미하며, 음운 변동 

현상에는 ‘교체, 탈락, 축약, 첨가’ 등이 

있다. 음운의 첨가란, 발음을 할 때에 그 

말의 원래 형태와는 관계없는 음이 첨가

되어 그 소리가 바뀌는 일을 의미하는

데, ‘밤일’이 ‘밤닐’로 발음되는 경우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음운 변동 현상에 대해 

모두 이해하고 있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평소 공부할 때에 음운 변

동 현상의 개념과 종류, 대표적인 예 등

을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정답 및 해설  2쪽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모의수능평가01DAY
6분00초

음운 |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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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문법 개념 정리 문법 만점 풀이법 수능 국어 문법·화법·작문

기출 문제
활용 방법

각 문제의 발문과 선택지 및 [보기]를 빠르게 훑어본다. 이때 중요한 부분이나, 

핵심이 되는 부분에는 , △,  등 알기 쉬운 기호로 표시를 하면서 읽는다.

문제
분석1

채점을 한 후에는 정답 및 오답 풀이 등을 확인하고 반드시 복습을 한다.
반복
학습

2

1
문제 분석 각 문제의 발문과 선택지 및 [보기]를 빠르게 훑어본다.

091 [학습 활동]의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대학수학능력시험2017학년도

동사는 목적어 필요 여부에 따라 타동사와 자동사로 구분된다. ⓐ와 ⓑ를 보고, 중

세 국어 ‘열다’, ‘흩다’의 타동사, 자동사로서의 쓰임과 이에 대응하는 현대 국어 동사

들의 쓰임을 비교하여 그 변화를 탐구해 보자.

ⓐ

[중세 국어] 큰  여러

[현대 국어] 큰 마음을 열어

ⓑ

[중세 국어] 번게 구르믈 흐터

[현대 국어] 번개가 구름을 흩어

[중세 국어] 自然히 미 여러

[현대 국어] 자연히 마음이 열리어

[중세 국어] 散心은 흐튼 미라

[현대 국어] 산심은 흩어진 마음이다.

탐구 결과: ⓐ와 ⓑ를 보니, [가]

|  학습 활동  |

①   중세 국어 ‘열다’, ‘흩다’는 타동사로만 쓰였고, 현대 국어 열다’, ‘흩다’도 타동사로만 

쓰인다.

②   중세 국어 ‘열다’, ‘흩다’는 자동사로만 쓰였고, 현대 국어 열다’, ‘흩다’도 자동사로만 

쓰인다.

③   중세 국어 ‘열다’, ‘흩다’는 타동사 및 자동사로 쓰였고, 현대 국어 ‘열다’, ‘흩다’는 타

동사로만 쓰인다.

④   중세 국어 ‘열다’, ‘흩다’는 타동사 및 자동사로 쓰였고, 현대 국어 ‘열다’, ‘흩다’는 자

동사로만 쓰인다.

⑤   중세 국어 ‘열다’, ‘흩다’는 타동사 및 자동사로 쓰였고, 현대 국어 ‘열다’, ‘흩다’도 타

동사 및 자동사로 쓰인다. 

76   ●   국어 문법·화법·작문

092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서 알 수 있는 중세 국어의 문법적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

지 않은 것은? 평가원2016년 9월

(가) 하 벼리 눈  디니다 <용비어천가>

(현대어 풀이: 하늘의 별이 눈과 같이 떨어집니다.)

(나) 王이 부텨를 請쇼셔 <석보상절>

(현대어 풀이: 왕이 부처를 청하십시오.)

(다) 어마니 아라보리로소니가 <월인석보>

(현대어 풀이: 어머님을 알아보겠습니까?)

(라) 내 이 위야 <훈민정음언해>

(현대어 풀이: 내가 이를 위해서)

(마) 그 믈 미틔 金몰애 잇니 <월인석보>

(현대어 풀이: 그 물 밑에 금모래가 있는데)

|  보 기  |

정답률 90% 70% 50% 30% 

 문제 해결 전략 

중세 국어와 현대어 풀이를 비교하여 중

세 국어의 문법적 특징을 도출해야만 해

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중세 국어와 현

대어 풀이를 1 : 1로 비교하여 살펴보면

서, 선택지의 적절성을 판단해야 한다. 

이 때 무정 명사, 객체, 판정 의문문, 주

격 조사, 유정 명사 등에 대해서 모르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

은 기본적인 개념은 미리 정리해 두고 

익히는 것이 좋다.

091 [학습 활동]의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대학수학능력시험2017학년도

동사는 목적어 필요 여부에 따라 타동사와 자동사로 구분된다. ⓐ와 ⓑ를 보고, 중

세 국어 ‘열다’, ‘흩다’의 타동사, 자동사로서의 쓰임과 이에 대응하는 현대 국어 동사

들의 쓰임을 비교하여 그 변화를 탐구해 보자.

ⓐ

[중세 국어] 큰  여러

[현대 국어] 큰 마음을 열어

ⓑ

[중세 국어] 번게 구르믈 흐터

[현대 국어] 번개가 구름을 흩어

[중세 국어] 自然히 미 여러

[현대 국어] 자연히 마음이 열리어

[중세 국어] 散心은 흐튼 미라

[현대 국어] 산심은 흩어진 마음이다.

탐구 결과: ⓐ와 ⓑ를 보니, [가]

|  학습 활동  |

①   중세 국어 ‘열다’, ‘흩다’는 타동사로만 쓰였고, 현대 국어 열다’, ‘흩다’도 타동사로만 

쓰인다.

②   중세 국어 ‘열다’, ‘흩다’는 자동사로만 쓰였고, 현대 국어 열다’, ‘흩다’도 자동사로만 

쓰인다.

③   중세 국어 ‘열다’, ‘흩다’는 타동사 및 자동사로 쓰였고, 현대 국어 ‘열다’, ‘흩다’는 타

동사로만 쓰인다.

④   중세 국어 ‘열다’, ‘흩다’는 타동사 및 자동사로 쓰였고, 현대 국어 ‘열다’, ‘흩다’는 자

동사로만 쓰인다.

⑤   중세 국어 ‘열다’, ‘흩다’는 타동사 및 자동사로 쓰였고, 현대 국어 ‘열다’, ‘흩다’도 타

동사 및 자동사로 쓰인다. 

정답률 90% 70% 50% 30% 

 문제 해결 전략 

자동사는 동사가 나타내는 동작이나 작

용이 주어에만 미치는 동사를 의미하고 

타동사는 동작의 대상인 목적어를 필요

로 하는 동사를 의미한다. 학습 활동을 

고려하면 목적어가 필요하면 타동사이

고 그렇지 않으면 자동사임을 알 수 있

다. ‘열다’와 ‘흩다’가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에서 자동사와 타동사 가운데 무엇

으로 쓰였는지를 예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MY note

 

 

정답 및 해설  ??쪽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모의수능평가13DAY
6분00초

국어사 | 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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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복 학습 채점을 한 후에는 정답 및 오답 풀이 등을 확인하고 반드시 복습을 한다.

문제 유형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를 비교하는 문

제이다.

[1단계] 문제 분석

타동사와 자동사에 대해 이해하고, 중

세 국어와 현대 국어에서 타동사와 자

동사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구분해야 

풀 수 있는 문제! 현대 국어를 참고하

여 중세 국어를 해석하고, 목적어를 필

요로 하는지, 목적어가 있을 때와 없을 

때 동사의 형태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등을 살펴보기!

[2단계] 학습 활동 분석

ⓐ의 중세 국어에서 ‘여러’는 ‘열＋어’의 

이어적기 표기이고, ⓑ의 중세 국어에

서 ‘흐터’는 ‘흩＋어’의, ‘흐튼’은 ‘흩＋은’

의 이어적기 표기임을 파악하기.

자동사와 타동사를 헷갈렸음. 연철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함.

정답!

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 정리하기

1. 자동사와 타동사

자동사: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 

 ‘ 꽃이 피다’의 ‘피다’

타동사: ‘목적어가 필요하지 않은 동사 

 ’밥을 먹다’의 ‘먹다’

2. 이어적기(연철)

한 음절의 종성을 다음 자의 초성으로 내려서 쓰

는 것, ‘체언＋(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 ‘어간＋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를 표기할 때 이어서 적

는 것.

 구르믈(구름을), 기픈(깊은)

틀린 이유와 다음에 

또 틀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간략하게 적어두면 좋아. 

적으면서 왜 틀렸는지 

생각하게 되거든.

정답률을 보면

문제의 난이도를

알 수 있지.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운 편이었네.

이렇게 정리해 두면

나중에 내가 몰랐던

개념을 빠르게 

복습할 수 있어.

097 [보기 1]을 참고할 때, [보기 2]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평가원2015년 6월

중세 국어 체언 중에는 ‘ㅎ’을 끝소리로 가진 것들이 있다. 이러한 체언을 ‘ㅎ’ 종성 

체언이라고 하는데 조사가 뒤따를 경우에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뒤따르는 조사 ‘ㅎ’ 종성 체언의 실현 양상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ㅎ’은 뒤따르는 모음에 이어 적는다.

 히 (＋이) 즐어늘 (땅이 질거늘)

‘ㄱ, ㄷ’으로 시작하는 조사
‘ㅎ’은 뒤따르는 ‘ㄱ’, ‘ㄷ’과 어울려 ‘ㅋ’, ‘ㅌ’으로 나타난다.

 토 (＋도) 뮈더니 (땅도 움직이더니)

관형격 조사 ‘ㅅ’
‘ㅎ’은 나타나지 않는다.

 다  (＋ㅅ) 風俗은 (다른 땅의 풍속은)

|  보 기 1  |

중세 국어 현대 국어

㉠  (나랗＋) 아 맛디고 나라를 아우에게 맡기고

㉡  (긿＋ㅅ) 네거리예 길의 네거리에

㉢  (않＋과) 밧 안과 밖

|  보 기 2  |

㉠ ㉡ ㉢ ㉠ ㉡ ㉢

① 나라 긼 안콰 ② 나라  안과

③ 나라  안콰 ④ 나라  안과

⑤ 나라 긼 안콰

정답률 90% 70% 50% 30% 

 문제 해결 전략 

[보기 1]에서는 ‘ㅎ’ 종성 체언에 대해 설

명하면서 그 실현 양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보기 2]에서는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를 나란히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보기 1]의 설명을 고려하여 [보기 2]에 

제시된 단어를 중세 국어 표기법에 맞게 

표기해야만 해결할 수 있다. 뒤따르는 

조사가 무엇인지에 따라 ‘ㅎ’ 종성 체언

이 구현되는 방향이 달라지므로, 뒤따르

는 조사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확인하도

록 한다.

 MY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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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유형을 

파악하면 무엇을 중심으로 

문제에 접근해야 할지를 

알 수 있어.

제Ⅰ부 영역별로 감잡기   ●   2524   ●   국어 문법·화법·작문

003	 [보기]의	(가)~(다)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교육청2016년 3월

선생님: 지난 시간에 배운 음운의 변동에 대해 잘 기억하는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낫다’와 ‘낳다’가 활용될 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은 무엇일까요?

학생: 둘 다 음운의 (가)  현상이 일어납니다.

선생님: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끔 혼동해서 틀리곤 하지요. (가)  현상이 일

어나는 용언들 가운데 불규칙 활용을 하는 것은 모두 음운 변동이 표기에 반영되는 

반면, 규칙 활용을 하는 것은 표기에 반영되기도 하고 반영되지 않기도 합니다. ‘낫

다’와 ‘낳다’는 다음 중 어떤 유형에 해당할까요?

표기 반영 여부

활용 유형
반영 미반영

규칙 활용 Ⓐ Ⓑ

불규칙 활용 Ⓒ

학생: ‘낫다’는 (나) ,‘ 낳다’는 (다)  에 해당됩니다.

| 	보	기 	|

(가) (나) (다)

① 축약 Ⓐ Ⓒ

② 탈락 Ⓑ Ⓐ

③ 탈락 Ⓒ Ⓑ

④ 교체 Ⓑ Ⓒ

⑤ 교체 Ⓒ Ⓑ  

정답률 90% 70% 50% 30% 

 문제 해결 전략 

음운의 변동과 음운의 규칙 활용, 불규

칙 활용에 대해 이해해야 해결할 수 있

는 문제이다. 음운의 변동은 어떤 음운

이 다른 음운과 결합할 때 그 환경에 따

라 발음이 달라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한편 음운의 활용은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으로 나뉘는데, 규칙 활용은 동사와 

형용사가 활용을 할 때에 어간과 어미의 

형태가 규칙적인 일을 가리키고, 불규칙 

활용은 용언이 활용할 때 어간 또는 어

미의 모습이 달라지는 일을 가리킨다.

 MY note

 

 

004	 [보기]에	따라	겹받침의	표준	발음에	대하여	단계별로	학습하였다.	각	예에	적용된	내용

과	그	발음이	모두	바른	것은?	[3점]	 	 	 대학수학능력시험2016학년도

◦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엣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이 경우, ‘ㅅ’은 [ㅆ]으로 발음한다. …………………………… ⓐ

◦ 겹받침 ‘ㄳ, ㄺ’, ‘ㄼ’, ‘ㅄ’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ㄹ, ㅂ]으로 발음한다. …… ⓑ

이 후에는 다음과 같이 발음한다.

•[ㄱ, ㅂ]은 ‘ㄴ, ㅁ’ 앞에서 각각 [ㅇ, ㅁ]으로 발음한다. …………………………… ⓒ

•  [ㄱ, ㅂ]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각각 [ㄲ, ㄸ, ㅃ, ㅆ, ㅉ]으로 발음한

다. ………………………………………………………………………………………… ⓓ

•[ㄱ, ㅂ]은 ‘ㅎ’과 결합되는 경우, 두 음을 합쳐서 각각 [ㅋ, ㅍ]으로 발음한다. … ⓔ

| 	보	기 	|

예 적용 내용 발음

① 여덟＋이 ⓐ [여더리]

② 몫＋을 ⓐ [목슬]

③ 흙＋만 ⓑ, ⓒ [흑만]

④ 값＋까지 ⓑ, ⓓ [갑까지]

⑤ 닭＋하고 ⓑ, ⓔ [다카고]  

정답률 90% 70% 50% 30% 

 문제 해결 전략 

겹받침을 발음할 때에는 한 가지 음운 

규칙만 적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두 가

지 이상의 규칙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

다. 따라서 해당 사례에 적용되는 규칙

이 무엇인지를 파악한 후, 선후 관계를 

따져 정확한 표준 발음을 도출해 내어야 

한다.

 MY note

 

 

001	 [보기]의	(가),	(나)를	중심으로	음운	변동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대학수학능력시험2017학년도

국어의 음운 변동은 교체, 탈락, 첨가, 축약으로 구분된다. 이 중에는 음절의 종성과 

관련된 음운 변동이 있다.

음절의 종성에 마찰음, 파찰음이 오거나 파열음 중 거센소리나 된소리가 올 경

우, 모두 파열음의 예사소리로 교체된다. 이는 종성에서 발음될 수 있는 자음의 

종류가 제한됨을 알려 준다.

또한 음절의 종성에 자음군이 올 경우, 한 자음이 탈락한다. 이는 종성에서 하

나의 자음만이 발음될 수 있음을 알려 준다.

[가]

[나]

| 	보	기 	|

① ‘꽂힌 [꼬친]’에는 (가)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② ‘몫이 [목씨]’에는 (나)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③ ‘비옷 [비옫]’에는 (나)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④ ‘않고 [안코]’에는 (가), (나) 모두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⑤ ‘읊고[읍꼬]’에는 (가), (나) 모두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정답률 90% 70% 50% 30% 

 문제 해결 전략 

음절 끝소리 규칙이란 국어에서 음절의 

끝소리 자리에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일곱 소리 이외의 자음이 오면 이 일곱 

자음 가운데 하나의 소리로 바뀌는 규칙

을 의미한다. 또 자음군 단순화란 겹받

침이 발음될 때, 홑자음으로 바뀌어 소

리 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음

운 변동 현상을 이해하고, 제시된 사례

에 어떤 음운 변동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이때 음운 변동이 일어

나는 순서를 차례대로 살펴보아야 한다.

MY note

 

 

002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평가원2016년 6월

㉠ 맑＋네 → [망네] ㉡ 낮＋일 → [난닐]

㉢ 꽃＋말 → [꼰말] ㉣ 긁＋고 → [글꼬]

| 	보	기 	|

①   ㉠: ‘값＋도 → [갑또]’에서처럼 음절 끝에 둘 이상의 자음이 오지 못하기 때문에 일

어난 음운 변동이 있다.

②   ㉠, ㉢: ‘입＋니 → [임니]’에서처럼 인접하는 자음과 조음방법이 같아진 음운 변동

이 있다.

③ ㉡: ‘물＋약 → [물략]’에서처럼 자음이 교체된 음운 변동이 있다.

④   ㉡, ㉢: ‘팥＋죽 → [팓쭉]’에서처럼 음절 끝에 올 수 있는 자음이 제한되어 있기 때

문에 일어난 음운 변동이 있다.

⑤㉣: ‘잃＋지 → [일치]’에서처럼 자음이 축약된 음운 변동이 있다. 

정답률 90% 70% 50% 30% 

 문제 해결 전략 

음운 변동 현상은 단어 내부에서 말소리

가 바뀌는 현상을 의미하며, 음운 변동 

현상에는 ‘교체, 탈락, 축약, 첨가’ 등이 

있다. 음운의 첨가란, 발음을 할 때에 그 

말의 원래 형태와는 관계없는 음이 첨가

되어 그 소리가 바뀌는 일을 의미하는

데, ‘밤일’이 ‘밤닐’로 발음되는 경우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음운 변동 현상에 대해 

모두 이해하고 있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평소 공부할 때에 음운 변

동 현상의 개념과 종류, 대표적인 예 등

을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정답 및 해설  2쪽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모의수능평가01DAY
6분00초

음운 |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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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구성과 특징

수능 문법 개념 정리 문법 만점 풀이법 수능 국어 문법·화법·작문

기출 문제
활용 방법

각 문제의 발문과 선택지 및 [보기]를 빠르게 훑어본다. 이때 중요한 부분이나, 

핵심이 되는 부분에는 , △,  등 알기 쉬운 기호로 표시를 하면서 읽는다.

문제
분석1

채점을 한 후에는 정답 및 오답 풀이 등을 확인하고 반드시 복습을 한다.
반복
학습

2

1
문제 분석 각 문제의 발문과 선택지 및 [보기]를 빠르게 훑어본다.

091 [학습 활동]의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대학수학능력시험2017학년도

동사는 목적어 필요 여부에 따라 타동사와 자동사로 구분된다. ⓐ와 ⓑ를 보고, 중

세 국어 ‘열다’, ‘흩다’의 타동사, 자동사로서의 쓰임과 이에 대응하는 현대 국어 동사

들의 쓰임을 비교하여 그 변화를 탐구해 보자.

ⓐ

[중세 국어] 큰  여러

[현대 국어] 큰 마음을 열어

ⓑ

[중세 국어] 번게 구르믈 흐터

[현대 국어] 번개가 구름을 흩어

[중세 국어] 自然히 미 여러

[현대 국어] 자연히 마음이 열리어

[중세 국어] 散心은 흐튼 미라

[현대 국어] 산심은 흩어진 마음이다.

탐구 결과: ⓐ와 ⓑ를 보니, [가]

|  학습 활동  |

①   중세 국어 ‘열다’, ‘흩다’는 타동사로만 쓰였고, 현대 국어 열다’, ‘흩다’도 타동사로만 

쓰인다.

②   중세 국어 ‘열다’, ‘흩다’는 자동사로만 쓰였고, 현대 국어 열다’, ‘흩다’도 자동사로만 

쓰인다.

③   중세 국어 ‘열다’, ‘흩다’는 타동사 및 자동사로 쓰였고, 현대 국어 ‘열다’, ‘흩다’는 타

동사로만 쓰인다.

④   중세 국어 ‘열다’, ‘흩다’는 타동사 및 자동사로 쓰였고, 현대 국어 ‘열다’, ‘흩다’는 자

동사로만 쓰인다.

⑤   중세 국어 ‘열다’, ‘흩다’는 타동사 및 자동사로 쓰였고, 현대 국어 ‘열다’, ‘흩다’도 타

동사 및 자동사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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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서 알 수 있는 중세 국어의 문법적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

지 않은 것은? 평가원2016년 9월

(가) 하 벼리 눈  디니다 <용비어천가>

(현대어 풀이: 하늘의 별이 눈과 같이 떨어집니다.)

(나) 王이 부텨를 請쇼셔 <석보상절>

(현대어 풀이: 왕이 부처를 청하십시오.)

(다) 어마니 아라보리로소니가 <월인석보>

(현대어 풀이: 어머님을 알아보겠습니까?)

(라) 내 이 위야 <훈민정음언해>

(현대어 풀이: 내가 이를 위해서)

(마) 그 믈 미틔 金몰애 잇니 <월인석보>

(현대어 풀이: 그 물 밑에 금모래가 있는데)

|  보 기  |

정답률 90% 70% 50% 30% 

 문제 해결 전략 

중세 국어와 현대어 풀이를 비교하여 중

세 국어의 문법적 특징을 도출해야만 해

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중세 국어와 현

대어 풀이를 1 : 1로 비교하여 살펴보면

서, 선택지의 적절성을 판단해야 한다. 

이 때 무정 명사, 객체, 판정 의문문, 주

격 조사, 유정 명사 등에 대해서 모르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

은 기본적인 개념은 미리 정리해 두고 

익히는 것이 좋다.

091 [학습 활동]의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대학수학능력시험2017학년도

동사는 목적어 필요 여부에 따라 타동사와 자동사로 구분된다. ⓐ와 ⓑ를 보고, 중

세 국어 ‘열다’, ‘흩다’의 타동사, 자동사로서의 쓰임과 이에 대응하는 현대 국어 동사

들의 쓰임을 비교하여 그 변화를 탐구해 보자.

ⓐ

[중세 국어] 큰  여러

[현대 국어] 큰 마음을 열어

ⓑ

[중세 국어] 번게 구르믈 흐터

[현대 국어] 번개가 구름을 흩어

[중세 국어] 自然히 미 여러

[현대 국어] 자연히 마음이 열리어

[중세 국어] 散心은 흐튼 미라

[현대 국어] 산심은 흩어진 마음이다.

탐구 결과: ⓐ와 ⓑ를 보니, [가]

|  학습 활동  |

①   중세 국어 ‘열다’, ‘흩다’는 타동사로만 쓰였고, 현대 국어 열다’, ‘흩다’도 타동사로만 

쓰인다.

②   중세 국어 ‘열다’, ‘흩다’는 자동사로만 쓰였고, 현대 국어 열다’, ‘흩다’도 자동사로만 

쓰인다.

③   중세 국어 ‘열다’, ‘흩다’는 타동사 및 자동사로 쓰였고, 현대 국어 ‘열다’, ‘흩다’는 타

동사로만 쓰인다.

④   중세 국어 ‘열다’, ‘흩다’는 타동사 및 자동사로 쓰였고, 현대 국어 ‘열다’, ‘흩다’는 자

동사로만 쓰인다.

⑤   중세 국어 ‘열다’, ‘흩다’는 타동사 및 자동사로 쓰였고, 현대 국어 ‘열다’, ‘흩다’도 타

동사 및 자동사로 쓰인다. 

정답률 90% 70% 50% 30% 

 문제 해결 전략 

자동사는 동사가 나타내는 동작이나 작

용이 주어에만 미치는 동사를 의미하고 

타동사는 동작의 대상인 목적어를 필요

로 하는 동사를 의미한다. 학습 활동을 

고려하면 목적어가 필요하면 타동사이

고 그렇지 않으면 자동사임을 알 수 있

다. ‘열다’와 ‘흩다’가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에서 자동사와 타동사 가운데 무엇

으로 쓰였는지를 예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MY note

 

 

정답 및 해설  ??쪽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모의수능평가13DAY
6분00초

국어사 | 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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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복 학습 채점을 한 후에는 정답 및 오답 풀이 등을 확인하고 반드시 복습을 한다.

문제 유형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를 비교하는 문

제이다.

[1단계] 문제 분석

타동사와 자동사에 대해 이해하고, 중

세 국어와 현대 국어에서 타동사와 자

동사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구분해야 

풀 수 있는 문제! 현대 국어를 참고하

여 중세 국어를 해석하고, 목적어를 필

요로 하는지, 목적어가 있을 때와 없을 

때 동사의 형태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등을 살펴보기!

[2단계] 학습 활동 분석

ⓐ의 중세 국어에서 ‘여러’는 ‘열＋어’의 

이어적기 표기이고, ⓑ의 중세 국어에

서 ‘흐터’는 ‘흩＋어’의, ‘흐튼’은 ‘흩＋은’

의 이어적기 표기임을 파악하기.

자동사와 타동사를 헷갈렸음. 연철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함.

정답!

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 정리하기

1. 자동사와 타동사

자동사: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 

 ‘ 꽃이 피다’의 ‘피다’

타동사: ‘목적어가 필요하지 않은 동사 

 ’밥을 먹다’의 ‘먹다’

2. 이어적기(연철)

한 음절의 종성을 다음 자의 초성으로 내려서 쓰

는 것, ‘체언＋(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 ‘어간＋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를 표기할 때 이어서 적

는 것.

 구르믈(구름을), 기픈(깊은)

틀린 이유와 다음에 

또 틀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간략하게 적어두면 좋아. 

적으면서 왜 틀렸는지 

생각하게 되거든.

정답률을 보면

문제의 난이도를

알 수 있지.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운 편이었네.

이렇게 정리해 두면

나중에 내가 몰랐던

개념을 빠르게 

복습할 수 있어.

097 [보기 1]을 참고할 때, [보기 2]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평가원2015년 6월

중세 국어 체언 중에는 ‘ㅎ’을 끝소리로 가진 것들이 있다. 이러한 체언을 ‘ㅎ’ 종성 

체언이라고 하는데 조사가 뒤따를 경우에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뒤따르는 조사 ‘ㅎ’ 종성 체언의 실현 양상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ㅎ’은 뒤따르는 모음에 이어 적는다.

 히 (＋이) 즐어늘 (땅이 질거늘)

‘ㄱ, ㄷ’으로 시작하는 조사
‘ㅎ’은 뒤따르는 ‘ㄱ’, ‘ㄷ’과 어울려 ‘ㅋ’, ‘ㅌ’으로 나타난다.

 토 (＋도) 뮈더니 (땅도 움직이더니)

관형격 조사 ‘ㅅ’
‘ㅎ’은 나타나지 않는다.

 다  (＋ㅅ) 風俗은 (다른 땅의 풍속은)

|  보 기 1  |

중세 국어 현대 국어

㉠  (나랗＋) 아 맛디고 나라를 아우에게 맡기고

㉡  (긿＋ㅅ) 네거리예 길의 네거리에

㉢  (않＋과) 밧 안과 밖

|  보 기 2  |

㉠ ㉡ ㉢ ㉠ ㉡ ㉢

① 나라 긼 안콰 ② 나라  안과

③ 나라  안콰 ④ 나라  안과

⑤ 나라 긼 안콰

정답률 90% 70% 50% 30% 

 문제 해결 전략 

[보기 1]에서는 ‘ㅎ’ 종성 체언에 대해 설

명하면서 그 실현 양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보기 2]에서는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를 나란히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보기 1]의 설명을 고려하여 [보기 2]에 

제시된 단어를 중세 국어 표기법에 맞게 

표기해야만 해결할 수 있다. 뒤따르는 

조사가 무엇인지에 따라 ‘ㅎ’ 종성 체언

이 구현되는 방향이 달라지므로, 뒤따르

는 조사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확인하도

록 한다.

 MY note

 

 

스스로 점검하기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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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유형을 

파악하면 무엇을 중심으로 

문제에 접근해야 할지를 

알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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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역별 감잡기 문제부터 최신 기출문제까지 총망라한 구성STEP 3

	 秘 서브노트; 자기주도학습이 가능하도록 모든 지문 및 모든 문제의 정·오답 완벽 분석STEP 4

문제  분석

‘음절 끝소리 규칙’과 ‘자음군 단순화’에 대해 이해하고, 실제 단어

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 현상을 파악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제

이다. (가)와 (나)에 제시된 음운 변동 현상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

로 제시된 사례의 음운 변동 현상을 파악해 보도록 한다.

선지  풀이

①	‘꽂힌	[꼬친]’에는	(가)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꽂힌[꼬친]’은	첫	음절	종성	‘ㅈ’이	‘ㅎ’과	만나	거센소리인	‘ㅊ’이	된	

것이다.	거센소리되기는	축약	현상에	해당하므로,	 ‘꽂힌[꼬친]’에는	

(가)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드러나지	않는다.

②	‘몫이	[목씨]’에는	(나)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몫이[목씨]’는	연음으로	인해	[목시]가	된	후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

뀌는	현상인	된소리되기	현상에	따라	[목씨]가	된	것이다.	된소리되기

는	교체	현상에	해당하므로,	‘몫이[목씨]’에는	(나)에	해당하는	음운	변

동이	드러나지	않는다.

③	‘비옷	[비옫]’에는	(나)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비옷[비옫]’은	음절의	종성이	마찰음인	‘ㅅ’으로,	(가)에서	설명한	음

음운 변동의 적용001
[보기]의	 (가),	 (나)를	중심으로	음운	변동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국어의 음운 변동은 교체, 탈락, 첨가, 축약으로 구분된

다. 이 중에는 음절의 종성과 관련된 음운 변동이 있다.

음절의 종성에 마찰음, 파찰음이 오거나 파열음 중 

거센소리나 된소리가 올 경우, 모두 파열음의 예사소

리로 교체된다. 이는 종성에서 발음될 수 있는 자음의 

종류가 제한됨을 알려 준다.

또한 음절의 종성에 자음군이 올 경우, 한 자음이 

탈락한다. 이는 종성에서 하나의 자음만이 발음될 수 

있음을 알려 준다.

어떤	말의	발음이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현상

[가]
ㅅ,	ㅆ,	ㅎ ㅈ,	ㅉ,	ㅊ

ㅂ,	ㅃ,	ㅍ,	ㄷ,	ㄸ,	ㅌ,	ㄱ,	ㄲ,	ㅋ

음절의	끝소리	규칙–‘ㄱ,	ㄴ,	ㄷ,	ㄹ,	ㅁ,	ㅂ,	ㅇ’

[나]

자음군	단순화–예:	닭[닥]

| 보기 |

① ‘꽂힌 [꼬친]’에는 (가)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② ‘몫이 [목씨]’에는 (나)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③ ‘비옷 [비옫]’에는 (나)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④   ‘않고 [안코]’에는 (가), (나) 모두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⑤   ‘읊고[읍꼬]’에는 (가), (나) 모두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	정답	⑤	|

DAY 01Ⅰ
T H I N K  M O R E  A B O U T 
Y O U R  F U T U R E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모의수능평가음운

정답
001	⑤	 002	⑤	 003	③	 004	⑤	

005	①	 006	①	 007	④

절의	끝	소리	규칙에	따라	마찰음	‘ㅅ’이	파열음의	예사소리인	‘ㄷ’으

로	교체된	것이다.	따라서	‘비옷[비옫]’은	(가)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드러날	뿐,	(나)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은	드러나지	않는다.

④	‘않고	[안코]’에는	(가),	(나)	모두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않고[안코]’는	첫음절의	종성이	‘ㅎ’으로	‘ㅎ’이	‘ㄱ’과	만나	거센소리

인	‘ㅋ’이	된	것이다.	거센소리되기는	축약	현상에	해당하므로,	‘않고

[안코]’에는	(가)와	(나)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드러나지	않는다.

⑤	‘읊고	[읍꼬]’에는	(가),	(나)	모두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읊고’의	‘읊	-’은	음절의	종성에	자음군	‘ㄿ’이	오는	경우이다.	이때	

‘ㄹ’이	탈락하여	‘ㅍ’만	남아	[읖고]로	변하는데,	이는	(나)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	현상이다.	또한	[읖고]의	첫음절의	종성은	파열음	중	거센

소리인	‘ㅍ’이므로	파열음	중	예사소리인	‘ㅂ’으로	교체되어	[읍고]로	

변한다.	이는	(가)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	현상이다.	참고로	[읍꼬]로	발

음되는	이유는	종성과는	관련	없이	‘된소리되기’에	의해	‘ㄱ’이	‘ㄲ’으

로	교체되기	때문이다.

음운 변동의 이해002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맑＋네 → [망네] ㉡ 낮＋일 → [난닐]

㉢ 꽃＋말 → [꼰말] ㉣ 긁＋고 → [글꼬]

| 보기 |

①   ㉠: ‘값＋도 → [갑또]’에서처럼 음절 끝에 둘 이상의 자음

이 오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음운 변동이 있다.

②   ㉠, ㉢: ‘입＋니 → [임니]’에서처럼 인접하는 자음과 조음

방법이 같아진 음운 변동이 있다.

③   ㉡: ‘물＋약 → [물략]’에서처럼 자음이 교체된 음운 변동

이 있다.

④   ㉡, ㉢: ‘팥＋죽 → [팓쭉]’에서처럼 음절 끝에 올 수 있는 

자음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음운 변동이 있다.

⑤   ㉣: ‘잃＋지 → [일치]’에서처럼 자음이 축약된 음운 변동

이 있다.

자음군	단순화

자음	동화

어떤	자음이	다른	자음으로	교체됨.

음절의	끝소리	규칙–‘ㄱ,	ㄴ,	ㄷ,	ㄹ,	ㅁ,	ㅂ,	ㅇ’

|	정답	⑤	|

문제  분석

음운 변동 현상을 이해하고, 구체적 사례에서 나타나는 음운 변동 

현상을 파악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제이다. 선택지에 제시된 사

례의 음운 변동 현상이 음운의 ‘교체, 탈락, 축약, 첨가’ 가운데 어

떤 것에 해당하는지 생각해 보도록 한다.

선지  풀이

①	㉠:	‘값＋도	→	[갑또]’에서처럼	음절	끝에	둘	이상의	자음이	오지	못

하기	때문에	일어난	음운	변동이	있다.

	 ‘값＋도	→	[갑도]	→	[갑또]’는	두	단계에	걸쳐	음운이	변동한다.	첫	번

째	단계에서	‘값도’가	[갑도]로	바뀌는	이유는	‘자음군	단순화’에	의해	

겹받침	‘ㅄ’	중	‘ㅅ’이	탈락하였기	때문이다.	[보기]의	㉠	‘맑＋네	→	[막

네]	→	[망네]’도	두	단계에	걸쳐	음운이	변동한다.	첫	번째	단계에서	

‘맑네’가	[막네]로	바뀌는	이유는	‘자음군	단순화’에	의해	겹받침	‘ㄺ’	

중	‘ㄹ’이	탈락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은	‘값도’에서처럼	음절	끝

에	둘	이상의	자음이	오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음운	변동이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	㉢:	‘입＋니	→	[임니]’에서처럼	인접하는	자음과	조음	방법이	같아

진	음운	변동이	있다.

	 ‘입니’는	파열음	‘ㅂ’이	비음	‘ㄴ’의	영향을	받아	‘ㅂ’이	비음인	‘ㅁ’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임니]로	발음된다.	한편,	[보기]의	

㉠	‘맑＋네	→	[막네]	→	[망네]’는	두	단계에	걸쳐	음운이	변동하는데,	

두	번째	단계에서	[막네]가	[망네]로	발음되는	이유는	비음	‘ㄴ’의	영향

을	받아	인접한	파열음인	‘ㄱ’이	비음	‘ㅇ’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

났기	때문이다.	또	[보기]의	㉢	‘꽃＋말	→	[꼳말]	→	[꼰말]’도	두	단계

에	걸쳐	음운이	변동하는데,	두	번째	단계에서	[꼳말]이	[꼰말]로	발음

되는	이유는	비음	‘ㅁ’의	영향을	받아	인접한	파열음인	‘ㄷ’이	비음	‘ㄴ’

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하면	㉠과	㉢은	

‘입니’에서처럼	인접하는	자음과	조음	방법이	같아진	음운	변동이	있

다고	볼	수	있다.

③	㉡:	‘물＋약	→	[물략]’에서처럼	자음이	교체된	음운	변동이	있다.

	 ‘물＋약	→	[물냑]	→	[물략]’은	두	단계에	걸쳐	음운이	변동하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	‘ㄴ’이	첨가된	후,	두	번째	단계에서	‘ㄴ’이	‘ㄹ’로	교체

되었다.	[보기]의	㉡	‘낮＋일	→	[낟닐]	→	[난닐]’도	두	단계에	걸쳐	음

운이	변동하는데,	받침	‘ㅈ’이	‘ㄷ’으로	교체되었다가	두	번째	단계에

서	‘ㄷ’이	‘ㄴ’으로	교체되었다.	따라서	㉡은	‘물약’에서처럼	자음이	교

체된	음운	변동이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	㉢:	‘팥＋죽	→	[팓쭉]’에서처럼	음절	끝에	올	수	있는	자음이	제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음운	변동이	있다.

	 ‘팥＋죽	→	[팓죽]	→	[팓쭉]’은	두	단계에	걸쳐	음운이	변동하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	받침이	되는	자음이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일곱	

가지만	올	수	있다는	규칙인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ㅌ’이	‘ㄷ’으

로	교체되었다.	또	[보기]의	㉡	‘낮＋일	→	[낟닐]	→	[난닐]’도	첫	번째	

단계에서	‘ㅈ’이	‘ㄷ’으로	교체되었고,	㉢	‘꽃＋말	→	[꼳말]	→	[꼰말]’

도	첫	번째	단계에서	‘ㅊ’이	‘ㄷ’으로	교체되었다.	이것들	역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따랐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하면	㉡과	㉢,	‘팥죽’은	모

두	음절	끝에	올	수	있는	자음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음운	

변동이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	‘잃＋지	→	[일치]’에서처럼	자음이	축약된	음운	변동이	있다.

	 ‘잃지’는	[일치]로	발음되는데	이는	‘ㅎ’과	‘ㅈ’이	‘ㅊ’으로	축약,	즉	‘자

음이	축약된	음운	변동’이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보기]의	㉣	‘긁고’는	음절의	끝에	두	개의	자음이	놓일	때	하나의	자

음만	남고	나머지	자음은	탈락하는	현상인	‘자음군	단순화’에	의해	겹

받침	‘ㄺ’	중	‘ㄱ’이	탈락하고,	‘고’의	‘ㄱ’이	‘ㄲ’으로	교체된	현상이	나

타날	뿐,	자음이	축약된	음운	변동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음운 변동의 이해003
[보기]의	(가)~(다)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선생님: 지난 시간에 배운 음운의 변동에 대해 잘 기억하

는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낫다’와 ‘낳다’가 활용될 

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은 무엇일까요?

학생: 둘 다 음운의 (가)  현상이 일어납니다.

선생님: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끔 혼동해서 틀리곤 

하지요. (가)  현상이 일어나는 용언들 가운데 

불규칙 활용을 하는 것은 모두 음운 변동이 표기에 반

영되는 반면, 규칙 활용을 하는 것은 표기에 반영되기

도 하고 반영되지 않기도 합니다. ‘낫다’와 ‘낳다’는 다

음 중 어떤 유형에 해당할까요?

표기	반영	여부

활용	유형
반영 미반영

규칙	활용 Ⓐ Ⓑ

불규칙	활용 Ⓒ

학생: ‘낫다’는 (나) ,‘ 낳다’는 (다)  에 해당

됩니다.

음운이	다른	음운과	결합할	때	그	환경에	따라	발음이	달라지는	현상

용언이	활용할	때	어간	또는	어미가	불규칙하게	달라지는	일

달라진	발음이	표기에	반영됨.

| 보기 |

|	정답	③	|

음운의 변동

1.	개념

어떤	형태소의	음운이	일정한	환경에서	변하는	현상

	‘숯’의	발음:	숯[숟]	숯이[수치]	숯만[순만]

2.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음절	끝에	‘ㄱ,	ㄴ,	ㄷ,	ㄹ,	ㅁ,	ㅂ,	ㅇ’		외의	자음이	오면,	그	자음을	이	일

곱	개의	자음	중	하나로	바꾸어	발음하는	현상

	부엌[부억],	밭[받],	잎[입]

3.	자음군	단순화

음절의	끝에	겹받침이	올	때,	두	자음	중	하나가	탈락하는	현상.	겹받침	

‘ㄳ’,	‘ㄵ’,	‘ㄼ,	ㄽ,	ㄾ’,	‘ㅄ’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ㄴ,	ㄹ,	ㅂ]

으로	발음한다.

	넋[넉],	넋과[넉꽈],	앉다[안따],	여덟[여덜]

개념 플러스

음운의 변동

1.	음운	변동의	유형

개념 예

교체
어떤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

뀌는 현상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유음화, 된소리되기, 구개음

화, 자음 동화, 모음 동화

탈락
두 음운 중에서 어느 하나가 

없어지는 현상

자음군 단순화, ‘ㄹ’탈락, ‘ㅎ’ 

탈락, ‘ㅡ’탈락, 동음 탈락

첨가
형태소가 합성될 때 그 사이에 

음운이 덧붙는 현상
사잇소리 현상

축약
두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줄

어드는 현상
거센소리되기, 모음축약

2.	[보기]와	관련	있는	음운	변동	현상

⑴			자음군	단순화:	음절의	끝에	겹받침이	올	때,	두	자음	중	하나가	탈락하

는	현상.	겹받침	‘ㄳ’,	‘ㄵ’,	‘ㄼ,	ㄽ,	ㄾ’,	‘ㅄ’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

각	[ㄱ,	ㄴ,	ㄹ,	ㅂ]으로	발음한다.

	넋[넉],	넋과[넉꽈],	앉다[안따],	여덟[여덜]

⑵			자음	동화:	음절	끝	자음이	그	뒤에	오는	자음과	만날	때,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닮아서	그와	비슷하거나	같은	소리로	바뀌기도	하고,	양쪽이	

서로	닮아서	두	소리가	다	바뀌기도	하는	현상.

	밥물[밤물],	섭리	→	[섭니]	→	[섬니]

⑶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음절	끝에	‘ㄱ,	ㄴ,	ㄷ,	ㄹ,	ㅁ,	ㅂ,	ㅇ’		외의	자음이	

오면,	그	자음을	이	일곱	개의	자음	중	하나로	바꾸어	발음하는	현상

	부엌[부억],	밭[받],	잎[입]

개념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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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319] 다음은 대화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교육청2014년 3월

민호: 우리 조는 발표 수업 주제를 ‘화가 이중섭의 삶’으로 결

정했었지? 선생님께서 ‘발표’는 조장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건 내가 할게. ‘자료 조사’, ‘보고서 작성’, ‘프리젠테이션 

파일 만들기’는 누가 맡을 건지 얘기해 볼까?

도윤: 음, ‘자료 조사’는 우선 도서관에 가서 관련된 책을 찾

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채원: ㉠ 그리고 며칠 전 신문에서 봤는데, 요즘 ◯◯미술관

에서 이중섭 특별전을 하더라고. 거기도 다녀오면 좋을 것 

같아.

민호: (고개를 끄덕이며) 좋은 생각이다. ‘보고서 작성’은 글 

잘 쓰는 사람이 하면 좋을 것 같고, ‘프리젠테이션 파일 만

들기’는 컴퓨터를 잘 다루는 사람이 하는 게 좋겠지. 그럼 

역할을 어떻게 나눌까?

채원: 우선 각자 하고 싶은 역할에 대해 말해 보는 게 어때?

민호: 그러자. 그럼 도윤이 넌 어떤 걸 하고 싶어?

도윤: 난 ‘보고서 작성’이 좋을 것 같아. 글로 정리하는 건 내

가 좀 자신 있거든. 근데 우리 조 이름이 좀 이상하지 않

아?

민호: 그래? 그런데 ㉡ 그 얘기는 우선 역할 분담 끝내고 하

면 어떨까? 일단 도윤이는 보고서 작성을 하고 싶다고 했

는데, 채원이 넌 뭘 맡을래?

채원: ㉢ 지난번에 너희들 우리 집에 와 봐서 알 텐데, 우리 

집 길 건너편에 바로 도서관이 있잖아. 그래서 나는 ‘자료 

조사’를 하면 좋겠어.

도윤: ㉣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 지난번에 보니까 진짜 가깝

더라.

민호: 좋아! 그러면 채원이는 ‘자료 조사’를 하고 싶다고 했

고. 근데 서영아, 이제 ‘프리젠테이션 파일 만들기’만 남았

는데, 괜찮겠어?

서영: (머뭇거리며) 난…….

채원: ㉤ 서영아, 괜찮아. 마음 편하게 얘기해 봐.

서영: 어……, 사실 난 ‘보고서 작성’이 하고 싶어.

민호: [A] ‘보고서 작성’은 아까 도윤이가 하기로 해서 안 될 

것 같은데…….

서영: 사실 난 컴퓨터는 잘 못 다루지만, 글쓰기는 좋아하거

든. 그래서 보고서를 작성해 보고 싶었어.

도윤: 아, 그래. 서영이가 나보다는 글을 더 잘 쓰더라고. 난 

프리젠테이션도 많이 만들어 봤으니까 내가 프리젠테이션 

파일을 만들어 볼게. 하하.

서영: 고마워.

도윤: 고맙긴 뭘.

민호: (엄지를 치켜세우며) 오, 도윤이 정말 멋진데. 너희들 

덕분에 잘 결정된 것 같아. 모두들 고마워!

정답 및 해설  2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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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제

318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자신이 미리 알고 있는 정보를 활용하여 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

②   ㉡: 대화 참여자들의 문화적 배경 차이를 고려하여 화제 

선택에 제약을 주고 있다.

③   ㉢: 대화 참여자들이 공유하는 정보를 활용하여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④   ㉣: 비언어적 표현과 언어적 표현을 함께 사용하여 상대

방의 말에 맞장구를 치고 있다.

⑤   ㉤: 상대방이 말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격려해 줌으로써 협

력적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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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260] 다음은 토의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자: 우리 △△미술관은 최근 전시회 횟수도 

줄고 관람객 발걸음도 뜸해지고 있습니다. 오

늘은 운영 위원 여러분과 이 문제의 원인 및 해

결 방안에 대해 토의해 보겠습니다. 먼저 문제

의 원인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1: 건물이 너무 낡은 데다 전시 공간도 

협소해서 전시도 관람도 불편합니다.

위원 2: 미술관을 전시 공간으로만 활용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전시가 없는 기간은 거의 운영하

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3: 주변의 다른 미술관들에 비해 전시료와 

관람료가 너무 높게 책정된 것이 문제입니다.

사회자: 여러 가지 원인을 분석해 주셨는데요, ㉠ 그

럼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어떤 것

이 있을까요?

위원 3: 다른 전시관보다 전시료와 관람료를 대폭 

낮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2: 전시회가 없을 때에도 사람들이 미술관을 

자주 찾을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

련해야 합니다.

사회자: ㉡ 어떻게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수 있을

까요?

위원 2: 일반인을 대상으로 미술 강좌를 개설하거

나 청소년 미술 대회를 여는 방법 등이 있습니

다.

위원 1: 현재의 공간을 그대로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시에서 미술관

을 시 외곽으로 이전하자고 제안을 했습니

다.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사회자: 그럼 제안해 주신 방안을 평가해 보고 최

적의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 2: 미술관을 시 외곽으로 이전하면 접근

[A]

[B]

성이 떨어져 미술관을 찾는 시민들의 불편

함이 커지기 때문에 이전을 반대하는 의견

이 더 많을 것입니다. 저는 다양한 프로그

램을 통해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실

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3: 저도 미술관 이전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제시한 조건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넓고 

쾌적한 미술관 조성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위원 1: 미술 강좌를 개설하거나 다양한 프로

그램을 진행하려면 모두 비용이 많이 들 

것입니다. 또 가뜩이나 예산이 부족한 상

황에서 전시료와 관람료를 낮추면 예산 확

보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위원 3: 저는  문화 재단에 예산 지원을 신청

해 예산을 확보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고 생각합니다. 예산 지원 사업의 취지가 우리

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예술 단체나 시설

을 보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안서를 잘 준비

하여 지원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2: 그게 좋겠네요. 예산 지원을 받는다

면 전시료 인하로 작지만 알찬 전시회가 

자주 열릴 수 있으며, 관람료도 인하되어 

관람객이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도 다양화할 수 있습니다.

위원 1: 저도 동의합니다.

사회자: 좋은 의견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

지 제안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문화 재단

에 제안서를 제출해 예산 지원을 받으면 미술

관을 이전하지 않고도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전시료와 관람료도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추후 논의하겠

습니다.

[C]

[D]

[E]

정답 및 해설  2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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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지문 행간주 분석

‘秘 서브노트’는 모든 수록 

문제와 지문에 행간주를 활

용하여 설명하고 문제 분석, 

보기 분석, 선지 풀이 등을 

제시하여 혼자서도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개념 플러스

미니 모의고사를 제외한 모

든 문법 문제에 ‘개념 플러스’

를 제시하여 해당 문제와 관

련되는 개념, 배경지식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참고

하여 여러 가지 개념을 효과

적으로 익히기 바랍니다.

우수 문항 모의고사

수능 문제의 출제 유형은 해

마다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

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기

존 기출 문제 중에서도 눈에 

띄는 문제 유형이나 필수 개

념 등을 엄선하여 미니 모의

고사로 구성하였습니다.

전 문제 분석

수록된 모든 문제와 정답 및 

오답까지도 꼼꼼히 분석하

여 어느 부분 때문에 정답과 

오답이 갈리는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

다. 이러한 ‘秘 서브노트’를 

통해 문제 풀이 과정에 대한 

자신감을 기를 수 있습니다.

영역별 문제

수능 및 평가원, 교육청 기

출문제를 문법·화법·작문으

로 분류하여 출제 경향 및 

유형 등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문제  분석

‘음절 끝소리 규칙’과 ‘자음군 단순화’에 대해 이해하고, 실제 단어

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 현상을 파악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제

이다. (가)와 (나)에 제시된 음운 변동 현상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

로 제시된 사례의 음운 변동 현상을 파악해 보도록 한다.

선지  풀이

①	‘꽂힌	[꼬친]’에는	(가)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꽂힌[꼬친]’은	첫	음절	종성	‘ㅈ’이	‘ㅎ’과	만나	거센소리인	‘ㅊ’이	된	

것이다.	거센소리되기는	축약	현상에	해당하므로,	 ‘꽂힌[꼬친]’에는	

(가)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드러나지	않는다.

②	‘몫이	[목씨]’에는	(나)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몫이[목씨]’는	연음으로	인해	[목시]가	된	후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

뀌는	현상인	된소리되기	현상에	따라	[목씨]가	된	것이다.	된소리되기

는	교체	현상에	해당하므로,	‘몫이[목씨]’에는	(나)에	해당하는	음운	변

동이	드러나지	않는다.

③	‘비옷	[비옫]’에는	(나)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비옷[비옫]’은	음절의	종성이	마찰음인	‘ㅅ’으로,	(가)에서	설명한	음

음운 변동의 적용001
[보기]의	 (가),	 (나)를	중심으로	음운	변동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국어의 음운 변동은 교체, 탈락, 첨가, 축약으로 구분된

다. 이 중에는 음절의 종성과 관련된 음운 변동이 있다.

음절의 종성에 마찰음, 파찰음이 오거나 파열음 중 

거센소리나 된소리가 올 경우, 모두 파열음의 예사소

리로 교체된다. 이는 종성에서 발음될 수 있는 자음의 

종류가 제한됨을 알려 준다.

또한 음절의 종성에 자음군이 올 경우, 한 자음이 

탈락한다. 이는 종성에서 하나의 자음만이 발음될 수 

있음을 알려 준다.

어떤	말의	발음이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현상

[가]
ㅅ,	ㅆ,	ㅎ ㅈ,	ㅉ,	ㅊ

ㅂ,	ㅃ,	ㅍ,	ㄷ,	ㄸ,	ㅌ,	ㄱ,	ㄲ,	ㅋ

음절의	끝소리	규칙–‘ㄱ,	ㄴ,	ㄷ,	ㄹ,	ㅁ,	ㅂ,	ㅇ’

[나]

자음군	단순화–예:	닭[닥]

| 보기 |

① ‘꽂힌 [꼬친]’에는 (가)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② ‘몫이 [목씨]’에는 (나)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③ ‘비옷 [비옫]’에는 (나)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④   ‘않고 [안코]’에는 (가), (나) 모두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⑤   ‘읊고[읍꼬]’에는 (가), (나) 모두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	정답	⑤	|

DAY 01Ⅰ
T H I N K  M O R E  A B O U T 
Y O U R  F U T U R E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모의수능평가음운

정답
001	⑤	 002	⑤	 003	③	 004	⑤	

005	①	 006	①	 007	④

절의	끝	소리	규칙에	따라	마찰음	‘ㅅ’이	파열음의	예사소리인	‘ㄷ’으

로	교체된	것이다.	따라서	‘비옷[비옫]’은	(가)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드러날	뿐,	(나)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은	드러나지	않는다.

④	‘않고	[안코]’에는	(가),	(나)	모두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않고[안코]’는	첫음절의	종성이	‘ㅎ’으로	‘ㅎ’이	‘ㄱ’과	만나	거센소리

인	‘ㅋ’이	된	것이다.	거센소리되기는	축약	현상에	해당하므로,	‘않고

[안코]’에는	(가)와	(나)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드러나지	않는다.

⑤	‘읊고	[읍꼬]’에는	(가),	(나)	모두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읊고’의	‘읊	-’은	음절의	종성에	자음군	‘ㄿ’이	오는	경우이다.	이때	

‘ㄹ’이	탈락하여	‘ㅍ’만	남아	[읖고]로	변하는데,	이는	(나)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	현상이다.	또한	[읖고]의	첫음절의	종성은	파열음	중	거센

소리인	‘ㅍ’이므로	파열음	중	예사소리인	‘ㅂ’으로	교체되어	[읍고]로	

변한다.	이는	(가)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	현상이다.	참고로	[읍꼬]로	발

음되는	이유는	종성과는	관련	없이	‘된소리되기’에	의해	‘ㄱ’이	‘ㄲ’으

로	교체되기	때문이다.

음운 변동의 이해002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맑＋네 → [망네] ㉡ 낮＋일 → [난닐]

㉢ 꽃＋말 → [꼰말] ㉣ 긁＋고 → [글꼬]

| 보기 |

①   ㉠: ‘값＋도 → [갑또]’에서처럼 음절 끝에 둘 이상의 자음

이 오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음운 변동이 있다.

②   ㉠, ㉢: ‘입＋니 → [임니]’에서처럼 인접하는 자음과 조음

방법이 같아진 음운 변동이 있다.

③   ㉡: ‘물＋약 → [물략]’에서처럼 자음이 교체된 음운 변동

이 있다.

④   ㉡, ㉢: ‘팥＋죽 → [팓쭉]’에서처럼 음절 끝에 올 수 있는 

자음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음운 변동이 있다.

⑤   ㉣: ‘잃＋지 → [일치]’에서처럼 자음이 축약된 음운 변동

이 있다.

자음군	단순화

자음	동화

어떤	자음이	다른	자음으로	교체됨.

음절의	끝소리	규칙–‘ㄱ,	ㄴ,	ㄷ,	ㄹ,	ㅁ,	ㅂ,	ㅇ’

|	정답	⑤	|

문제  분석

음운 변동 현상을 이해하고, 구체적 사례에서 나타나는 음운 변동 

현상을 파악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제이다. 선택지에 제시된 사

례의 음운 변동 현상이 음운의 ‘교체, 탈락, 축약, 첨가’ 가운데 어

떤 것에 해당하는지 생각해 보도록 한다.

선지  풀이

①	㉠:	‘값＋도	→	[갑또]’에서처럼	음절	끝에	둘	이상의	자음이	오지	못

하기	때문에	일어난	음운	변동이	있다.

	 ‘값＋도	→	[갑도]	→	[갑또]’는	두	단계에	걸쳐	음운이	변동한다.	첫	번

째	단계에서	‘값도’가	[갑도]로	바뀌는	이유는	‘자음군	단순화’에	의해	

겹받침	‘ㅄ’	중	‘ㅅ’이	탈락하였기	때문이다.	[보기]의	㉠	‘맑＋네	→	[막

네]	→	[망네]’도	두	단계에	걸쳐	음운이	변동한다.	첫	번째	단계에서	

‘맑네’가	[막네]로	바뀌는	이유는	‘자음군	단순화’에	의해	겹받침	‘ㄺ’	

중	‘ㄹ’이	탈락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은	‘값도’에서처럼	음절	끝

에	둘	이상의	자음이	오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음운	변동이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	㉢:	‘입＋니	→	[임니]’에서처럼	인접하는	자음과	조음	방법이	같아

진	음운	변동이	있다.

	 ‘입니’는	파열음	‘ㅂ’이	비음	‘ㄴ’의	영향을	받아	‘ㅂ’이	비음인	‘ㅁ’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임니]로	발음된다.	한편,	[보기]의	

㉠	‘맑＋네	→	[막네]	→	[망네]’는	두	단계에	걸쳐	음운이	변동하는데,	

두	번째	단계에서	[막네]가	[망네]로	발음되는	이유는	비음	‘ㄴ’의	영향

을	받아	인접한	파열음인	‘ㄱ’이	비음	‘ㅇ’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

났기	때문이다.	또	[보기]의	㉢	‘꽃＋말	→	[꼳말]	→	[꼰말]’도	두	단계

에	걸쳐	음운이	변동하는데,	두	번째	단계에서	[꼳말]이	[꼰말]로	발음

되는	이유는	비음	‘ㅁ’의	영향을	받아	인접한	파열음인	‘ㄷ’이	비음	‘ㄴ’

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하면	㉠과	㉢은	

‘입니’에서처럼	인접하는	자음과	조음	방법이	같아진	음운	변동이	있

다고	볼	수	있다.

③	㉡:	‘물＋약	→	[물략]’에서처럼	자음이	교체된	음운	변동이	있다.

	 ‘물＋약	→	[물냑]	→	[물략]’은	두	단계에	걸쳐	음운이	변동하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	‘ㄴ’이	첨가된	후,	두	번째	단계에서	‘ㄴ’이	‘ㄹ’로	교체

되었다.	[보기]의	㉡	‘낮＋일	→	[낟닐]	→	[난닐]’도	두	단계에	걸쳐	음

운이	변동하는데,	받침	‘ㅈ’이	‘ㄷ’으로	교체되었다가	두	번째	단계에

서	‘ㄷ’이	‘ㄴ’으로	교체되었다.	따라서	㉡은	‘물약’에서처럼	자음이	교

체된	음운	변동이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	㉢:	‘팥＋죽	→	[팓쭉]’에서처럼	음절	끝에	올	수	있는	자음이	제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음운	변동이	있다.

	 ‘팥＋죽	→	[팓죽]	→	[팓쭉]’은	두	단계에	걸쳐	음운이	변동하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	받침이	되는	자음이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일곱	

가지만	올	수	있다는	규칙인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ㅌ’이	‘ㄷ’으

로	교체되었다.	또	[보기]의	㉡	‘낮＋일	→	[낟닐]	→	[난닐]’도	첫	번째	

단계에서	‘ㅈ’이	‘ㄷ’으로	교체되었고,	㉢	‘꽃＋말	→	[꼳말]	→	[꼰말]’

도	첫	번째	단계에서	‘ㅊ’이	‘ㄷ’으로	교체되었다.	이것들	역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따랐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하면	㉡과	㉢,	‘팥죽’은	모

두	음절	끝에	올	수	있는	자음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음운	

변동이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	‘잃＋지	→	[일치]’에서처럼	자음이	축약된	음운	변동이	있다.

	 ‘잃지’는	[일치]로	발음되는데	이는	‘ㅎ’과	‘ㅈ’이	‘ㅊ’으로	축약,	즉	‘자

음이	축약된	음운	변동’이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보기]의	㉣	‘긁고’는	음절의	끝에	두	개의	자음이	놓일	때	하나의	자

음만	남고	나머지	자음은	탈락하는	현상인	‘자음군	단순화’에	의해	겹

받침	‘ㄺ’	중	‘ㄱ’이	탈락하고,	‘고’의	‘ㄱ’이	‘ㄲ’으로	교체된	현상이	나

타날	뿐,	자음이	축약된	음운	변동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음운 변동의 이해003
[보기]의	(가)~(다)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선생님: 지난 시간에 배운 음운의 변동에 대해 잘 기억하

는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낫다’와 ‘낳다’가 활용될 

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은 무엇일까요?

학생: 둘 다 음운의 (가)  현상이 일어납니다.

선생님: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끔 혼동해서 틀리곤 

하지요. (가)  현상이 일어나는 용언들 가운데 

불규칙 활용을 하는 것은 모두 음운 변동이 표기에 반

영되는 반면, 규칙 활용을 하는 것은 표기에 반영되기

도 하고 반영되지 않기도 합니다. ‘낫다’와 ‘낳다’는 다

음 중 어떤 유형에 해당할까요?

표기	반영	여부

활용	유형
반영 미반영

규칙	활용 Ⓐ Ⓑ

불규칙	활용 Ⓒ

학생: ‘낫다’는 (나) ,‘ 낳다’는 (다)  에 해당

됩니다.

음운이	다른	음운과	결합할	때	그	환경에	따라	발음이	달라지는	현상

용언이	활용할	때	어간	또는	어미가	불규칙하게	달라지는	일

달라진	발음이	표기에	반영됨.

| 보기 |

|	정답	③	|

음운의 변동

1.	개념

어떤	형태소의	음운이	일정한	환경에서	변하는	현상

	‘숯’의	발음:	숯[숟]	숯이[수치]	숯만[순만]

2.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음절	끝에	‘ㄱ,	ㄴ,	ㄷ,	ㄹ,	ㅁ,	ㅂ,	ㅇ’		외의	자음이	오면,	그	자음을	이	일

곱	개의	자음	중	하나로	바꾸어	발음하는	현상

	부엌[부억],	밭[받],	잎[입]

3.	자음군	단순화

음절의	끝에	겹받침이	올	때,	두	자음	중	하나가	탈락하는	현상.	겹받침	

‘ㄳ’,	‘ㄵ’,	‘ㄼ,	ㄽ,	ㄾ’,	‘ㅄ’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ㄴ,	ㄹ,	ㅂ]

으로	발음한다.

	넋[넉],	넋과[넉꽈],	앉다[안따],	여덟[여덜]

개념 플러스

음운의 변동

1.	음운	변동의	유형

개념 예

교체
어떤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

뀌는 현상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유음화, 된소리되기, 구개음

화, 자음 동화, 모음 동화

탈락
두 음운 중에서 어느 하나가 

없어지는 현상

자음군 단순화, ‘ㄹ’탈락, ‘ㅎ’ 

탈락, ‘ㅡ’탈락, 동음 탈락

첨가
형태소가 합성될 때 그 사이에 

음운이 덧붙는 현상
사잇소리 현상

축약
두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줄

어드는 현상
거센소리되기, 모음축약

2.	[보기]와	관련	있는	음운	변동	현상

⑴			자음군	단순화:	음절의	끝에	겹받침이	올	때,	두	자음	중	하나가	탈락하

는	현상.	겹받침	‘ㄳ’,	‘ㄵ’,	‘ㄼ,	ㄽ,	ㄾ’,	‘ㅄ’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

각	[ㄱ,	ㄴ,	ㄹ,	ㅂ]으로	발음한다.

	넋[넉],	넋과[넉꽈],	앉다[안따],	여덟[여덜]

⑵			자음	동화:	음절	끝	자음이	그	뒤에	오는	자음과	만날	때,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닮아서	그와	비슷하거나	같은	소리로	바뀌기도	하고,	양쪽이	

서로	닮아서	두	소리가	다	바뀌기도	하는	현상.

	밥물[밤물],	섭리	→	[섭니]	→	[섬니]

⑶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음절	끝에	‘ㄱ,	ㄴ,	ㄷ,	ㄹ,	ㅁ,	ㅂ,	ㅇ’		외의	자음이	

오면,	그	자음을	이	일곱	개의	자음	중	하나로	바꾸어	발음하는	현상

	부엌[부억],	밭[받],	잎[입]

개념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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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260] 다음은 토의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자: 우리 △△미술관은 최근 전시회 횟수도 

줄고 관람객 발걸음도 뜸해지고 있습니다. 오

늘은 운영 위원 여러분과 이 문제의 원인 및 해

결 방안에 대해 토의해 보겠습니다. 먼저 문제

의 원인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1: 건물이 너무 낡은 데다 전시 공간도 

협소해서 전시도 관람도 불편합니다.

위원 2: 미술관을 전시 공간으로만 활용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전시가 없는 기간은 거의 운영하

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3: 주변의 다른 미술관들에 비해 전시료와 

관람료가 너무 높게 책정된 것이 문제입니다.

사회자: 여러 가지 원인을 분석해 주셨는데요, ㉠ 그

럼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어떤 것

이 있을까요?

위원 3: 다른 전시관보다 전시료와 관람료를 대폭 

낮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2: 전시회가 없을 때에도 사람들이 미술관을 

자주 찾을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

련해야 합니다.

사회자: ㉡ 어떻게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수 있을

까요?

위원 2: 일반인을 대상으로 미술 강좌를 개설하거

나 청소년 미술 대회를 여는 방법 등이 있습니

다.

위원 1: 현재의 공간을 그대로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시에서 미술관

을 시 외곽으로 이전하자고 제안을 했습니

다.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사회자: 그럼 제안해 주신 방안을 평가해 보고 최

적의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 2: 미술관을 시 외곽으로 이전하면 접근

[A]

[B]

성이 떨어져 미술관을 찾는 시민들의 불편

함이 커지기 때문에 이전을 반대하는 의견

이 더 많을 것입니다. 저는 다양한 프로그

램을 통해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실

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3: 저도 미술관 이전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제시한 조건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넓고 

쾌적한 미술관 조성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위원 1: 미술 강좌를 개설하거나 다양한 프로

그램을 진행하려면 모두 비용이 많이 들 

것입니다. 또 가뜩이나 예산이 부족한 상

황에서 전시료와 관람료를 낮추면 예산 확

보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위원 3: 저는  문화 재단에 예산 지원을 신청

해 예산을 확보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고 생각합니다. 예산 지원 사업의 취지가 우리

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예술 단체나 시설

을 보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안서를 잘 준비

하여 지원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2: 그게 좋겠네요. 예산 지원을 받는다

면 전시료 인하로 작지만 알찬 전시회가 

자주 열릴 수 있으며, 관람료도 인하되어 

관람객이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도 다양화할 수 있습니다.

위원 1: 저도 동의합니다.

사회자: 좋은 의견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

지 제안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문화 재단

에 제안서를 제출해 예산 지원을 받으면 미술

관을 이전하지 않고도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전시료와 관람료도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추후 논의하겠

습니다.

[C]

[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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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분석

‘음절 끝소리 규칙’과 ‘자음군 단순화’에 대해 이해하고, 실제 단어

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 현상을 파악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제

이다. (가)와 (나)에 제시된 음운 변동 현상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

로 제시된 사례의 음운 변동 현상을 파악해 보도록 한다.

선지  풀이

①	‘꽂힌	[꼬친]’에는	(가)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꽂힌[꼬친]’은	첫	음절	종성	‘ㅈ’이	‘ㅎ’과	만나	거센소리인	‘ㅊ’이	된	

것이다.	거센소리되기는	축약	현상에	해당하므로,	 ‘꽂힌[꼬친]’에는	

(가)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드러나지	않는다.

②	‘몫이	[목씨]’에는	(나)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몫이[목씨]’는	연음으로	인해	[목시]가	된	후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

뀌는	현상인	된소리되기	현상에	따라	[목씨]가	된	것이다.	된소리되기

는	교체	현상에	해당하므로,	‘몫이[목씨]’에는	(나)에	해당하는	음운	변

동이	드러나지	않는다.

③	‘비옷	[비옫]’에는	(나)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비옷[비옫]’은	음절의	종성이	마찰음인	‘ㅅ’으로,	(가)에서	설명한	음

음운 변동의 적용001
[보기]의	 (가),	 (나)를	중심으로	음운	변동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국어의 음운 변동은 교체, 탈락, 첨가, 축약으로 구분된

다. 이 중에는 음절의 종성과 관련된 음운 변동이 있다.

음절의 종성에 마찰음, 파찰음이 오거나 파열음 중 

거센소리나 된소리가 올 경우, 모두 파열음의 예사소

리로 교체된다. 이는 종성에서 발음될 수 있는 자음의 

종류가 제한됨을 알려 준다.

또한 음절의 종성에 자음군이 올 경우, 한 자음이 

탈락한다. 이는 종성에서 하나의 자음만이 발음될 수 

있음을 알려 준다.

어떤	말의	발음이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현상

[가]
ㅅ,	ㅆ,	ㅎ ㅈ,	ㅉ,	ㅊ

ㅂ,	ㅃ,	ㅍ,	ㄷ,	ㄸ,	ㅌ,	ㄱ,	ㄲ,	ㅋ

음절의	끝소리	규칙–‘ㄱ,	ㄴ,	ㄷ,	ㄹ,	ㅁ,	ㅂ,	ㅇ’

[나]

자음군	단순화–예:	닭[닥]

| 보기 |

① ‘꽂힌 [꼬친]’에는 (가)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② ‘몫이 [목씨]’에는 (나)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③ ‘비옷 [비옫]’에는 (나)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④   ‘않고 [안코]’에는 (가), (나) 모두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⑤   ‘읊고[읍꼬]’에는 (가), (나) 모두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	정답	⑤	|

DAY 01Ⅰ
T H I N K  M O R E  A B O U T 
Y O U R  F U T U R E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모의수능평가음운

정답
001	⑤	 002	⑤	 003	③	 004	⑤	

005	①	 006	①	 007	④

절의	끝	소리	규칙에	따라	마찰음	‘ㅅ’이	파열음의	예사소리인	‘ㄷ’으

로	교체된	것이다.	따라서	‘비옷[비옫]’은	(가)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드러날	뿐,	(나)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은	드러나지	않는다.

④	‘않고	[안코]’에는	(가),	(나)	모두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않고[안코]’는	첫음절의	종성이	‘ㅎ’으로	‘ㅎ’이	‘ㄱ’과	만나	거센소리

인	‘ㅋ’이	된	것이다.	거센소리되기는	축약	현상에	해당하므로,	‘않고

[안코]’에는	(가)와	(나)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드러나지	않는다.

⑤	‘읊고	[읍꼬]’에는	(가),	(나)	모두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읊고’의	‘읊	-’은	음절의	종성에	자음군	‘ㄿ’이	오는	경우이다.	이때	

‘ㄹ’이	탈락하여	‘ㅍ’만	남아	[읖고]로	변하는데,	이는	(나)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	현상이다.	또한	[읖고]의	첫음절의	종성은	파열음	중	거센

소리인	‘ㅍ’이므로	파열음	중	예사소리인	‘ㅂ’으로	교체되어	[읍고]로	

변한다.	이는	(가)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	현상이다.	참고로	[읍꼬]로	발

음되는	이유는	종성과는	관련	없이	‘된소리되기’에	의해	‘ㄱ’이	‘ㄲ’으

로	교체되기	때문이다.

음운 변동의 이해002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맑＋네 → [망네] ㉡ 낮＋일 → [난닐]

㉢ 꽃＋말 → [꼰말] ㉣ 긁＋고 → [글꼬]

| 보기 |

①   ㉠: ‘값＋도 → [갑또]’에서처럼 음절 끝에 둘 이상의 자음

이 오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음운 변동이 있다.

②   ㉠, ㉢: ‘입＋니 → [임니]’에서처럼 인접하는 자음과 조음

방법이 같아진 음운 변동이 있다.

③   ㉡: ‘물＋약 → [물략]’에서처럼 자음이 교체된 음운 변동

이 있다.

④   ㉡, ㉢: ‘팥＋죽 → [팓쭉]’에서처럼 음절 끝에 올 수 있는 

자음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음운 변동이 있다.

⑤   ㉣: ‘잃＋지 → [일치]’에서처럼 자음이 축약된 음운 변동

이 있다.

자음군	단순화

자음	동화

어떤	자음이	다른	자음으로	교체됨.

음절의	끝소리	규칙–‘ㄱ,	ㄴ,	ㄷ,	ㄹ,	ㅁ,	ㅂ,	ㅇ’

|	정답	⑤	|

문제  분석

음운 변동 현상을 이해하고, 구체적 사례에서 나타나는 음운 변동 

현상을 파악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제이다. 선택지에 제시된 사

례의 음운 변동 현상이 음운의 ‘교체, 탈락, 축약, 첨가’ 가운데 어

떤 것에 해당하는지 생각해 보도록 한다.

선지  풀이

①	㉠:	‘값＋도	→	[갑또]’에서처럼	음절	끝에	둘	이상의	자음이	오지	못

하기	때문에	일어난	음운	변동이	있다.

	 ‘값＋도	→	[갑도]	→	[갑또]’는	두	단계에	걸쳐	음운이	변동한다.	첫	번

째	단계에서	‘값도’가	[갑도]로	바뀌는	이유는	‘자음군	단순화’에	의해	

겹받침	‘ㅄ’	중	‘ㅅ’이	탈락하였기	때문이다.	[보기]의	㉠	‘맑＋네	→	[막

네]	→	[망네]’도	두	단계에	걸쳐	음운이	변동한다.	첫	번째	단계에서	

‘맑네’가	[막네]로	바뀌는	이유는	‘자음군	단순화’에	의해	겹받침	‘ㄺ’	

중	‘ㄹ’이	탈락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은	‘값도’에서처럼	음절	끝

에	둘	이상의	자음이	오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음운	변동이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	㉢:	‘입＋니	→	[임니]’에서처럼	인접하는	자음과	조음	방법이	같아

진	음운	변동이	있다.

	 ‘입니’는	파열음	‘ㅂ’이	비음	‘ㄴ’의	영향을	받아	‘ㅂ’이	비음인	‘ㅁ’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임니]로	발음된다.	한편,	[보기]의	

㉠	‘맑＋네	→	[막네]	→	[망네]’는	두	단계에	걸쳐	음운이	변동하는데,	

두	번째	단계에서	[막네]가	[망네]로	발음되는	이유는	비음	‘ㄴ’의	영향

을	받아	인접한	파열음인	‘ㄱ’이	비음	‘ㅇ’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

났기	때문이다.	또	[보기]의	㉢	‘꽃＋말	→	[꼳말]	→	[꼰말]’도	두	단계

에	걸쳐	음운이	변동하는데,	두	번째	단계에서	[꼳말]이	[꼰말]로	발음

되는	이유는	비음	‘ㅁ’의	영향을	받아	인접한	파열음인	‘ㄷ’이	비음	‘ㄴ’

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하면	㉠과	㉢은	

‘입니’에서처럼	인접하는	자음과	조음	방법이	같아진	음운	변동이	있

다고	볼	수	있다.

③	㉡:	‘물＋약	→	[물략]’에서처럼	자음이	교체된	음운	변동이	있다.

	 ‘물＋약	→	[물냑]	→	[물략]’은	두	단계에	걸쳐	음운이	변동하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	‘ㄴ’이	첨가된	후,	두	번째	단계에서	‘ㄴ’이	‘ㄹ’로	교체

되었다.	[보기]의	㉡	‘낮＋일	→	[낟닐]	→	[난닐]’도	두	단계에	걸쳐	음

운이	변동하는데,	받침	‘ㅈ’이	‘ㄷ’으로	교체되었다가	두	번째	단계에

서	‘ㄷ’이	‘ㄴ’으로	교체되었다.	따라서	㉡은	‘물약’에서처럼	자음이	교

체된	음운	변동이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	㉢:	‘팥＋죽	→	[팓쭉]’에서처럼	음절	끝에	올	수	있는	자음이	제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음운	변동이	있다.

	 ‘팥＋죽	→	[팓죽]	→	[팓쭉]’은	두	단계에	걸쳐	음운이	변동하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	받침이	되는	자음이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일곱	

가지만	올	수	있다는	규칙인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ㅌ’이	‘ㄷ’으

로	교체되었다.	또	[보기]의	㉡	‘낮＋일	→	[낟닐]	→	[난닐]’도	첫	번째	

단계에서	‘ㅈ’이	‘ㄷ’으로	교체되었고,	㉢	‘꽃＋말	→	[꼳말]	→	[꼰말]’

도	첫	번째	단계에서	‘ㅊ’이	‘ㄷ’으로	교체되었다.	이것들	역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따랐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하면	㉡과	㉢,	‘팥죽’은	모

두	음절	끝에	올	수	있는	자음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음운	

변동이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	‘잃＋지	→	[일치]’에서처럼	자음이	축약된	음운	변동이	있다.

	 ‘잃지’는	[일치]로	발음되는데	이는	‘ㅎ’과	‘ㅈ’이	‘ㅊ’으로	축약,	즉	‘자

음이	축약된	음운	변동’이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보기]의	㉣	‘긁고’는	음절의	끝에	두	개의	자음이	놓일	때	하나의	자

음만	남고	나머지	자음은	탈락하는	현상인	‘자음군	단순화’에	의해	겹

받침	‘ㄺ’	중	‘ㄱ’이	탈락하고,	‘고’의	‘ㄱ’이	‘ㄲ’으로	교체된	현상이	나

타날	뿐,	자음이	축약된	음운	변동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음운 변동의 이해003
[보기]의	(가)~(다)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선생님: 지난 시간에 배운 음운의 변동에 대해 잘 기억하

는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낫다’와 ‘낳다’가 활용될 

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은 무엇일까요?

학생: 둘 다 음운의 (가)  현상이 일어납니다.

선생님: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끔 혼동해서 틀리곤 

하지요. (가)  현상이 일어나는 용언들 가운데 

불규칙 활용을 하는 것은 모두 음운 변동이 표기에 반

영되는 반면, 규칙 활용을 하는 것은 표기에 반영되기

도 하고 반영되지 않기도 합니다. ‘낫다’와 ‘낳다’는 다

음 중 어떤 유형에 해당할까요?

표기	반영	여부

활용	유형
반영 미반영

규칙	활용 Ⓐ Ⓑ

불규칙	활용 Ⓒ

학생: ‘낫다’는 (나) ,‘ 낳다’는 (다)  에 해당

됩니다.

음운이	다른	음운과	결합할	때	그	환경에	따라	발음이	달라지는	현상

용언이	활용할	때	어간	또는	어미가	불규칙하게	달라지는	일

달라진	발음이	표기에	반영됨.

| 보기 |

|	정답	③	|

음운의 변동

1.	개념

어떤	형태소의	음운이	일정한	환경에서	변하는	현상

	‘숯’의	발음:	숯[숟]	숯이[수치]	숯만[순만]

2.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음절	끝에	‘ㄱ,	ㄴ,	ㄷ,	ㄹ,	ㅁ,	ㅂ,	ㅇ’		외의	자음이	오면,	그	자음을	이	일

곱	개의	자음	중	하나로	바꾸어	발음하는	현상

	부엌[부억],	밭[받],	잎[입]

3.	자음군	단순화

음절의	끝에	겹받침이	올	때,	두	자음	중	하나가	탈락하는	현상.	겹받침	

‘ㄳ’,	‘ㄵ’,	‘ㄼ,	ㄽ,	ㄾ’,	‘ㅄ’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ㄴ,	ㄹ,	ㅂ]

으로	발음한다.

	넋[넉],	넋과[넉꽈],	앉다[안따],	여덟[여덜]

개념 플러스

음운의 변동

1.	음운	변동의	유형

개념 예

교체
어떤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

뀌는 현상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유음화, 된소리되기, 구개음

화, 자음 동화, 모음 동화

탈락
두 음운 중에서 어느 하나가 

없어지는 현상

자음군 단순화, ‘ㄹ’탈락, ‘ㅎ’ 

탈락, ‘ㅡ’탈락, 동음 탈락

첨가
형태소가 합성될 때 그 사이에 

음운이 덧붙는 현상
사잇소리 현상

축약
두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줄

어드는 현상
거센소리되기, 모음축약

2.	[보기]와	관련	있는	음운	변동	현상

⑴			자음군	단순화:	음절의	끝에	겹받침이	올	때,	두	자음	중	하나가	탈락하

는	현상.	겹받침	‘ㄳ’,	‘ㄵ’,	‘ㄼ,	ㄽ,	ㄾ’,	‘ㅄ’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

각	[ㄱ,	ㄴ,	ㄹ,	ㅂ]으로	발음한다.

	넋[넉],	넋과[넉꽈],	앉다[안따],	여덟[여덜]

⑵			자음	동화:	음절	끝	자음이	그	뒤에	오는	자음과	만날	때,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닮아서	그와	비슷하거나	같은	소리로	바뀌기도	하고,	양쪽이	

서로	닮아서	두	소리가	다	바뀌기도	하는	현상.

	밥물[밤물],	섭리	→	[섭니]	→	[섬니]

⑶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음절	끝에	‘ㄱ,	ㄴ,	ㄷ,	ㄹ,	ㅁ,	ㅂ,	ㅇ’		외의	자음이	

오면,	그	자음을	이	일곱	개의	자음	중	하나로	바꾸어	발음하는	현상

	부엌[부억],	밭[받],	잎[입]

개념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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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319] 다음은 대화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교육청2014년 3월

민호: 우리 조는 발표 수업 주제를 ‘화가 이중섭의 삶’으로 결

정했었지? 선생님께서 ‘발표’는 조장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건 내가 할게. ‘자료 조사’, ‘보고서 작성’, ‘프리젠테이션 

파일 만들기’는 누가 맡을 건지 얘기해 볼까?

도윤: 음, ‘자료 조사’는 우선 도서관에 가서 관련된 책을 찾

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채원: ㉠ 그리고 며칠 전 신문에서 봤는데, 요즘 ◯◯미술관

에서 이중섭 특별전을 하더라고. 거기도 다녀오면 좋을 것 

같아.

민호: (고개를 끄덕이며) 좋은 생각이다. ‘보고서 작성’은 글 

잘 쓰는 사람이 하면 좋을 것 같고, ‘프리젠테이션 파일 만

들기’는 컴퓨터를 잘 다루는 사람이 하는 게 좋겠지. 그럼 

역할을 어떻게 나눌까?

채원: 우선 각자 하고 싶은 역할에 대해 말해 보는 게 어때?

민호: 그러자. 그럼 도윤이 넌 어떤 걸 하고 싶어?

도윤: 난 ‘보고서 작성’이 좋을 것 같아. 글로 정리하는 건 내

가 좀 자신 있거든. 근데 우리 조 이름이 좀 이상하지 않

아?

민호: 그래? 그런데 ㉡ 그 얘기는 우선 역할 분담 끝내고 하

면 어떨까? 일단 도윤이는 보고서 작성을 하고 싶다고 했

는데, 채원이 넌 뭘 맡을래?

채원: ㉢ 지난번에 너희들 우리 집에 와 봐서 알 텐데, 우리 

집 길 건너편에 바로 도서관이 있잖아. 그래서 나는 ‘자료 

조사’를 하면 좋겠어.

도윤: ㉣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 지난번에 보니까 진짜 가깝

더라.

민호: 좋아! 그러면 채원이는 ‘자료 조사’를 하고 싶다고 했

고. 근데 서영아, 이제 ‘프리젠테이션 파일 만들기’만 남았

는데, 괜찮겠어?

서영: (머뭇거리며) 난…….

채원: ㉤ 서영아, 괜찮아. 마음 편하게 얘기해 봐.

서영: 어……, 사실 난 ‘보고서 작성’이 하고 싶어.

민호: [A] ‘보고서 작성’은 아까 도윤이가 하기로 해서 안 될 

것 같은데…….

서영: 사실 난 컴퓨터는 잘 못 다루지만, 글쓰기는 좋아하거

든. 그래서 보고서를 작성해 보고 싶었어.

도윤: 아, 그래. 서영이가 나보다는 글을 더 잘 쓰더라고. 난 

프리젠테이션도 많이 만들어 봤으니까 내가 프리젠테이션 

파일을 만들어 볼게. 하하.

서영: 고마워.

도윤: 고맙긴 뭘.

민호: (엄지를 치켜세우며) 오, 도윤이 정말 멋진데. 너희들 

덕분에 잘 결정된 것 같아. 모두들 고마워!

정답 및 해설  282쪽

우수 문항 모의고사
20분00초

1회제

318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자신이 미리 알고 있는 정보를 활용하여 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

②   ㉡: 대화 참여자들의 문화적 배경 차이를 고려하여 화제 

선택에 제약을 주고 있다.

③   ㉢: 대화 참여자들이 공유하는 정보를 활용하여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④   ㉣: 비언어적 표현과 언어적 표현을 함께 사용하여 상대

방의 말에 맞장구를 치고 있다.

⑤   ㉤: 상대방이 말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격려해 줌으로써 협

력적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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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분석

‘음절 끝소리 규칙’과 ‘자음군 단순화’에 대해 이해하고, 실제 단어

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 현상을 파악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제

이다. (가)와 (나)에 제시된 음운 변동 현상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

로 제시된 사례의 음운 변동 현상을 파악해 보도록 한다.

선지  풀이

①	‘꽂힌	[꼬친]’에는	(가)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꽂힌[꼬친]’은	첫	음절	종성	‘ㅈ’이	‘ㅎ’과	만나	거센소리인	‘ㅊ’이	된	

것이다.	거센소리되기는	축약	현상에	해당하므로,	 ‘꽂힌[꼬친]’에는	

(가)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드러나지	않는다.

②	‘몫이	[목씨]’에는	(나)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몫이[목씨]’는	연음으로	인해	[목시]가	된	후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

뀌는	현상인	된소리되기	현상에	따라	[목씨]가	된	것이다.	된소리되기

는	교체	현상에	해당하므로,	‘몫이[목씨]’에는	(나)에	해당하는	음운	변

동이	드러나지	않는다.

③	‘비옷	[비옫]’에는	(나)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비옷[비옫]’은	음절의	종성이	마찰음인	‘ㅅ’으로,	(가)에서	설명한	음

음운 변동의 적용001
[보기]의	 (가),	 (나)를	중심으로	음운	변동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국어의 음운 변동은 교체, 탈락, 첨가, 축약으로 구분된

다. 이 중에는 음절의 종성과 관련된 음운 변동이 있다.

음절의 종성에 마찰음, 파찰음이 오거나 파열음 중 

거센소리나 된소리가 올 경우, 모두 파열음의 예사소

리로 교체된다. 이는 종성에서 발음될 수 있는 자음의 

종류가 제한됨을 알려 준다.

또한 음절의 종성에 자음군이 올 경우, 한 자음이 

탈락한다. 이는 종성에서 하나의 자음만이 발음될 수 

있음을 알려 준다.

어떤	말의	발음이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현상

[가]
ㅅ,	ㅆ,	ㅎ ㅈ,	ㅉ,	ㅊ

ㅂ,	ㅃ,	ㅍ,	ㄷ,	ㄸ,	ㅌ,	ㄱ,	ㄲ,	ㅋ

음절의	끝소리	규칙–‘ㄱ,	ㄴ,	ㄷ,	ㄹ,	ㅁ,	ㅂ,	ㅇ’

[나]

자음군	단순화–예:	닭[닥]

| 보기 |

① ‘꽂힌 [꼬친]’에는 (가)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② ‘몫이 [목씨]’에는 (나)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③ ‘비옷 [비옫]’에는 (나)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④   ‘않고 [안코]’에는 (가), (나) 모두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⑤   ‘읊고[읍꼬]’에는 (가), (나) 모두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	정답	⑤	|

DAY 01Ⅰ
T H I N K  M O R E  A B O U T 
Y O U R  F U T U R E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모의수능평가음운

정답
001	⑤	 002	⑤	 003	③	 004	⑤	

005	①	 006	①	 007	④

절의	끝	소리	규칙에	따라	마찰음	‘ㅅ’이	파열음의	예사소리인	‘ㄷ’으

로	교체된	것이다.	따라서	‘비옷[비옫]’은	(가)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드러날	뿐,	(나)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은	드러나지	않는다.

④	‘않고	[안코]’에는	(가),	(나)	모두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않고[안코]’는	첫음절의	종성이	‘ㅎ’으로	‘ㅎ’이	‘ㄱ’과	만나	거센소리

인	‘ㅋ’이	된	것이다.	거센소리되기는	축약	현상에	해당하므로,	‘않고

[안코]’에는	(가)와	(나)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드러나지	않는다.

⑤	‘읊고	[읍꼬]’에는	(가),	(나)	모두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읊고’의	‘읊	-’은	음절의	종성에	자음군	‘ㄿ’이	오는	경우이다.	이때	

‘ㄹ’이	탈락하여	‘ㅍ’만	남아	[읖고]로	변하는데,	이는	(나)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	현상이다.	또한	[읖고]의	첫음절의	종성은	파열음	중	거센

소리인	‘ㅍ’이므로	파열음	중	예사소리인	‘ㅂ’으로	교체되어	[읍고]로	

변한다.	이는	(가)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	현상이다.	참고로	[읍꼬]로	발

음되는	이유는	종성과는	관련	없이	‘된소리되기’에	의해	‘ㄱ’이	‘ㄲ’으

로	교체되기	때문이다.

음운 변동의 이해002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맑＋네 → [망네] ㉡ 낮＋일 → [난닐]

㉢ 꽃＋말 → [꼰말] ㉣ 긁＋고 → [글꼬]

| 보기 |

①   ㉠: ‘값＋도 → [갑또]’에서처럼 음절 끝에 둘 이상의 자음

이 오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음운 변동이 있다.

②   ㉠, ㉢: ‘입＋니 → [임니]’에서처럼 인접하는 자음과 조음

방법이 같아진 음운 변동이 있다.

③   ㉡: ‘물＋약 → [물략]’에서처럼 자음이 교체된 음운 변동

이 있다.

④   ㉡, ㉢: ‘팥＋죽 → [팓쭉]’에서처럼 음절 끝에 올 수 있는 

자음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음운 변동이 있다.

⑤   ㉣: ‘잃＋지 → [일치]’에서처럼 자음이 축약된 음운 변동

이 있다.

자음군	단순화

자음	동화

어떤	자음이	다른	자음으로	교체됨.

음절의	끝소리	규칙–‘ㄱ,	ㄴ,	ㄷ,	ㄹ,	ㅁ,	ㅂ,	ㅇ’

|	정답	⑤	|

문제  분석

음운 변동 현상을 이해하고, 구체적 사례에서 나타나는 음운 변동 

현상을 파악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제이다. 선택지에 제시된 사

례의 음운 변동 현상이 음운의 ‘교체, 탈락, 축약, 첨가’ 가운데 어

떤 것에 해당하는지 생각해 보도록 한다.

선지  풀이

①	㉠:	‘값＋도	→	[갑또]’에서처럼	음절	끝에	둘	이상의	자음이	오지	못

하기	때문에	일어난	음운	변동이	있다.

	 ‘값＋도	→	[갑도]	→	[갑또]’는	두	단계에	걸쳐	음운이	변동한다.	첫	번

째	단계에서	‘값도’가	[갑도]로	바뀌는	이유는	‘자음군	단순화’에	의해	

겹받침	‘ㅄ’	중	‘ㅅ’이	탈락하였기	때문이다.	[보기]의	㉠	‘맑＋네	→	[막

네]	→	[망네]’도	두	단계에	걸쳐	음운이	변동한다.	첫	번째	단계에서	

‘맑네’가	[막네]로	바뀌는	이유는	‘자음군	단순화’에	의해	겹받침	‘ㄺ’	

중	‘ㄹ’이	탈락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은	‘값도’에서처럼	음절	끝

에	둘	이상의	자음이	오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음운	변동이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	㉢:	‘입＋니	→	[임니]’에서처럼	인접하는	자음과	조음	방법이	같아

진	음운	변동이	있다.

	 ‘입니’는	파열음	‘ㅂ’이	비음	‘ㄴ’의	영향을	받아	‘ㅂ’이	비음인	‘ㅁ’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임니]로	발음된다.	한편,	[보기]의	

㉠	‘맑＋네	→	[막네]	→	[망네]’는	두	단계에	걸쳐	음운이	변동하는데,	

두	번째	단계에서	[막네]가	[망네]로	발음되는	이유는	비음	‘ㄴ’의	영향

을	받아	인접한	파열음인	‘ㄱ’이	비음	‘ㅇ’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

났기	때문이다.	또	[보기]의	㉢	‘꽃＋말	→	[꼳말]	→	[꼰말]’도	두	단계

에	걸쳐	음운이	변동하는데,	두	번째	단계에서	[꼳말]이	[꼰말]로	발음

되는	이유는	비음	‘ㅁ’의	영향을	받아	인접한	파열음인	‘ㄷ’이	비음	‘ㄴ’

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하면	㉠과	㉢은	

‘입니’에서처럼	인접하는	자음과	조음	방법이	같아진	음운	변동이	있

다고	볼	수	있다.

③	㉡:	‘물＋약	→	[물략]’에서처럼	자음이	교체된	음운	변동이	있다.

	 ‘물＋약	→	[물냑]	→	[물략]’은	두	단계에	걸쳐	음운이	변동하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	‘ㄴ’이	첨가된	후,	두	번째	단계에서	‘ㄴ’이	‘ㄹ’로	교체

되었다.	[보기]의	㉡	‘낮＋일	→	[낟닐]	→	[난닐]’도	두	단계에	걸쳐	음

운이	변동하는데,	받침	‘ㅈ’이	‘ㄷ’으로	교체되었다가	두	번째	단계에

서	‘ㄷ’이	‘ㄴ’으로	교체되었다.	따라서	㉡은	‘물약’에서처럼	자음이	교

체된	음운	변동이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	㉢:	‘팥＋죽	→	[팓쭉]’에서처럼	음절	끝에	올	수	있는	자음이	제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음운	변동이	있다.

	 ‘팥＋죽	→	[팓죽]	→	[팓쭉]’은	두	단계에	걸쳐	음운이	변동하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	받침이	되는	자음이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일곱	

가지만	올	수	있다는	규칙인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ㅌ’이	‘ㄷ’으

로	교체되었다.	또	[보기]의	㉡	‘낮＋일	→	[낟닐]	→	[난닐]’도	첫	번째	

단계에서	‘ㅈ’이	‘ㄷ’으로	교체되었고,	㉢	‘꽃＋말	→	[꼳말]	→	[꼰말]’

도	첫	번째	단계에서	‘ㅊ’이	‘ㄷ’으로	교체되었다.	이것들	역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따랐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하면	㉡과	㉢,	‘팥죽’은	모

두	음절	끝에	올	수	있는	자음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음운	

변동이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	‘잃＋지	→	[일치]’에서처럼	자음이	축약된	음운	변동이	있다.

	 ‘잃지’는	[일치]로	발음되는데	이는	‘ㅎ’과	‘ㅈ’이	‘ㅊ’으로	축약,	즉	‘자

음이	축약된	음운	변동’이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보기]의	㉣	‘긁고’는	음절의	끝에	두	개의	자음이	놓일	때	하나의	자

음만	남고	나머지	자음은	탈락하는	현상인	‘자음군	단순화’에	의해	겹

받침	‘ㄺ’	중	‘ㄱ’이	탈락하고,	‘고’의	‘ㄱ’이	‘ㄲ’으로	교체된	현상이	나

타날	뿐,	자음이	축약된	음운	변동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음운 변동의 이해003
[보기]의	(가)~(다)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선생님: 지난 시간에 배운 음운의 변동에 대해 잘 기억하

는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낫다’와 ‘낳다’가 활용될 

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은 무엇일까요?

학생: 둘 다 음운의 (가)  현상이 일어납니다.

선생님: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끔 혼동해서 틀리곤 

하지요. (가)  현상이 일어나는 용언들 가운데 

불규칙 활용을 하는 것은 모두 음운 변동이 표기에 반

영되는 반면, 규칙 활용을 하는 것은 표기에 반영되기

도 하고 반영되지 않기도 합니다. ‘낫다’와 ‘낳다’는 다

음 중 어떤 유형에 해당할까요?

표기	반영	여부

활용	유형
반영 미반영

규칙	활용 Ⓐ Ⓑ

불규칙	활용 Ⓒ

학생: ‘낫다’는 (나) ,‘ 낳다’는 (다)  에 해당

됩니다.

음운이	다른	음운과	결합할	때	그	환경에	따라	발음이	달라지는	현상

용언이	활용할	때	어간	또는	어미가	불규칙하게	달라지는	일

달라진	발음이	표기에	반영됨.

| 보기 |

|	정답	③	|

음운의 변동

1.	개념

어떤	형태소의	음운이	일정한	환경에서	변하는	현상

	‘숯’의	발음:	숯[숟]	숯이[수치]	숯만[순만]

2.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음절	끝에	‘ㄱ,	ㄴ,	ㄷ,	ㄹ,	ㅁ,	ㅂ,	ㅇ’		외의	자음이	오면,	그	자음을	이	일

곱	개의	자음	중	하나로	바꾸어	발음하는	현상

	부엌[부억],	밭[받],	잎[입]

3.	자음군	단순화

음절의	끝에	겹받침이	올	때,	두	자음	중	하나가	탈락하는	현상.	겹받침	

‘ㄳ’,	‘ㄵ’,	‘ㄼ,	ㄽ,	ㄾ’,	‘ㅄ’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ㄴ,	ㄹ,	ㅂ]

으로	발음한다.

	넋[넉],	넋과[넉꽈],	앉다[안따],	여덟[여덜]

개념 플러스

음운의 변동

1.	음운	변동의	유형

개념 예

교체
어떤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

뀌는 현상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유음화, 된소리되기, 구개음

화, 자음 동화, 모음 동화

탈락
두 음운 중에서 어느 하나가 

없어지는 현상

자음군 단순화, ‘ㄹ’탈락, ‘ㅎ’ 

탈락, ‘ㅡ’탈락, 동음 탈락

첨가
형태소가 합성될 때 그 사이에 

음운이 덧붙는 현상
사잇소리 현상

축약
두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줄

어드는 현상
거센소리되기, 모음축약

2.	[보기]와	관련	있는	음운	변동	현상

⑴			자음군	단순화:	음절의	끝에	겹받침이	올	때,	두	자음	중	하나가	탈락하

는	현상.	겹받침	‘ㄳ’,	‘ㄵ’,	‘ㄼ,	ㄽ,	ㄾ’,	‘ㅄ’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

각	[ㄱ,	ㄴ,	ㄹ,	ㅂ]으로	발음한다.

	넋[넉],	넋과[넉꽈],	앉다[안따],	여덟[여덜]

⑵			자음	동화:	음절	끝	자음이	그	뒤에	오는	자음과	만날	때,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닮아서	그와	비슷하거나	같은	소리로	바뀌기도	하고,	양쪽이	

서로	닮아서	두	소리가	다	바뀌기도	하는	현상.

	밥물[밤물],	섭리	→	[섭니]	→	[섬니]

⑶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음절	끝에	‘ㄱ,	ㄴ,	ㄷ,	ㄹ,	ㅁ,	ㅂ,	ㅇ’		외의	자음이	

오면,	그	자음을	이	일곱	개의	자음	중	하나로	바꾸어	발음하는	현상

	부엌[부억],	밭[받],	잎[입]

개념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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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  개념 학습 + 대표 문제 유형 학습

 문법

영역별로 감잡기

이 책의 차례 / study planning

⑴ 음운 공부한 날

01 음운의 변동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p.030

02 음운의 변동 2016년 6월 평가원 p.030

03 음운의 변동 2016년 3월 교육청 p.031

04 겹받침의 표준 발음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p.031

05 한글 맞춤법 규정 2015년 9월 평가원 p.032

06 음운의 축약 2015년 6월 평가원 p.032

07 겹받침의 표준 발음 2015년 3월 교육청 p.033

01
DAY

하

중

하

하

중

상

중상

⑵ 단어 공부한 날

15 단어의 의미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p.040

16 단어 형성의 원리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p.041

17 사동사와 피동사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p.041

18 단어의 구조 2016년 9월 평가원 p.043

19 문법 요소 2016년 9월 평가원 p.043

20 문장의 구조와 단어의 기능 2016년 6월 평가원 p.044

21 합성어의 유형 2016년 6월 평가원 p.044

22 합성어의 품사 2016년 3월 교육청 p.045

03
DAY

하

중상

중상

중상

중상

중상

중

중

23 유의어의 의미와 쓰임 2016년 3월 교육청 p.046

24 단어의 특성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p.047

25 단어의 사전적 의미 2015년 6월 평가원 p.048

26 단어의 특성 2015년 3월 교육청 p.049

27 단어의 특성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p.049

28 사동 표현 2014년 10월 교육청 p.050

29 단어의 사전적 의미 2014년 9월 평가원 p.050

30 띄어쓰기의 원리 2014년 6월 평가원 p.051

04
DAY

중

하

중상

중

하

중상

하

중

08 한글의 제자 원리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p.034

09 한글 맞춤법의 원리 2014년 3월 교육청 p.035

10 음운의 변동 2013년 10월 교육청 p.036

11 사이시옷의 표기 2013년 9월 평가원 p.037

12 단어의 표준 발음 2013년 9월 평가원 p.038

13 단어의 표준 발음 2013년 6월 평가원 p.038

14 보조사와 종결 어미 2013년 6월 평가원 p.039

02
DAY

중

중상

하

하

중상

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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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문장 공부한 날

38 문장의 직접 구성 요소 2016년 9월 평가원 p.057

39 인용 표현 2016년 9월 평가원 p.057

40 문장의 짜임 2016년 3월 교육청 p.058

41 비문의 유형과 사례 2016년 3월 교육청 p.058

42 지칭어의 의미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p.059

43 정확한 문장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p.059

44 문장 성분 2015년 9월 평가원 p.060

45 비문의 유형 2015년 9월 평가원 p.061

06
DAY

중상

중

하

하

하

중상

중

하

46 문장의 종결 표현 2015년 9월 평가원 p.062

47 비문의 유형 2015년 6월 평가원 p.062

48 담화 상황의 문법 요소 2015년 6월 평가원 p.063

49 비문의 사례 2015년 3월 교육청 p.063

50 피동 표현 2015년 3월 교육청 p.064

51 서술어의 자릿수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p.064

52 부정문의 의미 2014년 10월 교육청 p.065

53 높임 표현 2014년 10월 교육청 p.065

07
DAY

하

하

하

중

중

중상

하

중

54 문장 성분의 호응 2014년 10월 교육청 p.066

55 높임 표현 2014년 9월 평가원 p.066

56 문장의 수정 2014년 9월 평가원 p.067

57 문장 표현 2014년 6월 평가원 p.067

58 지칭어와 호칭어 2014년 6월 평가원 p.068

59 문장 고쳐쓰기 2014년 3월 교육청 p.068

60 응집성을 드러내는 표현 2014년 3월 교육청 p.069

61 문장 성분의 호응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p.069

08
DAY

하

하

중

중

하

하

중

중

31 다의어의 의미 2014년 3월 교육청 p.052

32 높임 표현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p.053

33 단어의 의미 관계 2013년 10월 교육청 p.053

34 어휘의 특성 2013년 6월 평가원 p.054

35 단어의 의미 확장 2013년 3월 교육청 p.054

36 형태소의 이형태 관계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p.055

37 단어의 의미와 반의어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p.055

05
DAY

하

하

중

하

중

중상

중

62 지시어의 기능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p.070

63 문장 표현 2013년 10월 교육청 p.070

64 시간 표현 2013년 10월 교육청 p.071

65 문장 성분의 호응 2013년 9월 평가원 p.071

66 문장의 중의성 2013년 9월 평가원 p.072

중

중

중

중

하

09
DAY

본(001-012)문화작부속.indd   7 2017-12-05   오후 5:02:02



67 의문문의 종류와 기능 2013년 9월 평가원 p.073

68 문장 표현 2013년 6월 평가원 p.074

69 높임 표현 2013년 6월 평가원 p.075

70 고쳐쓰기 2013년 3월 교육청 p.075

71 담화의 특성 2013년 3월 교육청 p.076

72 관용 표현 2012년 9월 평가원 p.076

09
DAY

하

중

하

중

중상

하

⑷ 어문 규정 공부한 날

73 표준어의 표기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p.077

74 표준 발음법 2015년 9월 평가원 p.077

75 표준 발음법 2015년 6월 평가원 p.078

76 표준어의 표기 2015년 3월 교육청 p.078

77 표준 발음법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p.079

78 한글 맞춤법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p.079

10
DAY

중

중상

상

중

중

중상

79 겹받침의 표준 발음 2014년 10월 교육청 p.080

80 겹받침의 표준 발음 2014년 9월 평가원 p.080

81 한글 맞춤법 2014년 9월 평가원 p.081

82 한글 맞춤법 2014년 6월 평가원 p.081

83 로마자 표기법 2014년 6월 평가원 p.082

84 표준 발음법 2014년 3월 교육청 p.082

11
DAY

하

하

하

하

중

하

85 합성어와 파생어의 표기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p.083

86 표준 발음법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p.083

87 표준 발음법 2013년 10월 교육청 p.084

88 표준 발음법 2013년 3월 교육청 p.084

89 한글 맞춤법 2013년 3월 교육청 p.085

90 한글 맞춤법 2012년 9월 평가원 p.085

12
DAY

하

중

중

중

하

중

⑸ 국어사 공부한 날

91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p.086

92 중세 국어의 특징 2016년 9월 평가원 p.086

93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 2016년 6월 평가원 p.088

94 용언의 활용형 2016년 6월 평가원 p.088

95 중세 국어의 특징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p.089

96 중세 국어의 특징 2015년 9월 평가원 p.089

97 ‘ㅎ’ 종성 체언 2015년 6월 평가원 p.090

13
DAY

상

하

중

중상

중상

중상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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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중세 국어의 특징 2013년 10월 교육청 p.096

107 연서와 병서 2013년 9월 평가원 p.096

108 음운의 변화 2013년 6월 평가원 p.097

109 ‘ㅸ, ㅿ, ㆍ’의 변화 2013년 4월 교육청 p.097

110 한글 창제의 원리 2013년 3월 교육청 p.098

111 국어의 의미 변화 2014학년도 예비 p.099

15
DAY

중

중상

하

중

하

중

98 중세 국어의 문법 요소 2015년 3월 교육청 p.091

99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p.091

100 중세 국어의 표기법 2014년 10월 교육청 p.092

101 중세 국어의 특징 2014년 9월 평가원 p.093

102 중세 국어의 관형격 조사 2014년 6월 평가원 p.093

103 중세 국어의 특징 2014년 4월 교육청 p.094

104 모음 조화 2014년 3월 교육청 p.094

105 중세 국어의 음운과 표기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p.095

14
DAY

하

중

중

중상

중

중

하

중

⑵ 2인 이상 대화 공부한 날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p.13011DAY 하

2016년 9월 평가원 p.13212DAY 중하

2016년 6월 평가원 p.13413DAY 중

2016년 3월 교육청 p.13614DAY 중하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p.13815DAY 하

2015년 9월 평가원 p.14001DAY 하

2015년 9월 평가원 p.14202DAY 하

2015년 6월 평가원 p.14403DAY 하

2015년 6월 평가원 p.14604DAY 하

2015년 3월 교육청 p.14805DAY 중하

2015년 3월 교육청 p.15006DAY 중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p.15207DAY 중하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p.15408DAY 중하

2014년 9월 평가원 p.15609DAY 하

2014년 9월 평가원 p.15810DAY 하

2014년 6월 평가원 p.16011DAY 하

2014년 3월 교육청 p.16212DAY 중하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p.16413DAY 중하

2013년 9월 평가원 p.16614DAY 하

2013년 9월 평가원 p.16815DAY 하

【화법】  개념 학습 + 대표 문제 유형 학습

 화법

⑴ 1인 발화 공부한 날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p.11001DAY 하

2016년 9월 평가원 p.11202DAY 하

2016년 6월 평가원 p.11403DAY 중

2016년 3월 교육청 p.11604DAY 하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p.11805DAY 중

2014년 10월 교육청 p.12006DAY 하

2014년 6월 평가원 p.12207DAY 중하

2014년 4월 교육청 p.12408DAY 하

2014년 3월 교육청 p.12609DAY 하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p.12810DAY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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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문】  개념 학습 + 대표 문제 유형 학습

 작문

⑴ 자료 수집과 글쓰기 공부한 날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p.18001DAY 중하

2016년 9월 평가원 p.18302DAY 중

2016년 6월 평가원 p.18503DAY 중

2016년 3월 교육청 p.18704DAY 중하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p.18905DAY 중하

2015년 6월 평가원 p.19106DAY 중하

2015년 3월 교육청 p.19407DAY 하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p.19608DAY 하

2014년 9월 평가원 p.19809DAY 하

2014년 6월 평가원 p.20010DAY 중상

2014년 4월 교육청 p.20211DAY 중상

2014년 3월 교육청 p.20412DAY 하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p.20613DAY 중하

2013년 9월 평가원 p.20914DAY 중하

2013년 6월 평가원 p.21115DAY 중하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p.21301DAY 중하

2016년 9월 평가원 p.21502DAY 중하

2016년 6월 평가원 p.21703DAY 중

2016년 3월 교육청 p.21904DAY 하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p.22105DAY 하

2015년 9월 평가원 p.22306DAY 하

2015년 6월 평가원 p.22607DAY 하

2015년 3월 교육청 p.22808DAY 하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p.23009DAY 중하

2014년 9월 평가원 p.23310DAY 하

2014년 6월 평가원 p.23511DAY 하

2014년 3월 교육청 p.23712DAY 하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p.23913DAY 중하

2013년 9월 평가원 p.24114DAY 중하

2013년 6월 평가원 p.24315DAY 하

⑵ 글쓰기와 고쳐쓰기 공부한 날

2017년 기출 모의고사

 공부한 날

16
DAY

중

<화법〉 [1인 발화] 발표: 발표 계획의 반영, 듣기 전략의 파악 / [2

인 이상 대화] 토의: 토의 참여자 발언의 특징, 사회자 질문의 의

도, 토의 내용 파악

2017년 3월 교육청 p.246

〈작문〉 [자료 수집과 글쓰기] 글쓰기 계획의 반영, 자료 활용 방안

의 적절성, 조건에 맞는 내용 생성 / [글쓰기와 고쳐쓰기] 글

쓰기 전략의 파악, 고쳐쓰기의 적절성

2017년 3월 교육청 p.250

〈문법〉 어미와 접사의 구별, 서술어의 자릿수 파악, 단어의 의미 

파악, 모음 조화의 이해, 중세 국어의 모음 조화 파악
2017년 3월 교육청 p.254

17
DAY

중상

<화법〉 [1인 발화] 발표: 말하기 전략 이해, 발표 계획의 평가, 말

하기 내용의 추론
2017년 6월 평가원 p.258

〈화법·작문〉 [2인 이상 대화] 인터뷰: 말하기 전략의 파악, 말하기 

내용의 추론 / [글쓰기와 고쳐쓰기] 조건에 맞추어 글쓰기, 내

용 조직의 적절성 판단

2017년 6월 평가원 p.260

〈작문〉 [자료 수집과 글쓰기] 글쓰기 계획의 반영 여부, 글쓰기 전

략의 적절성 평가, 자료 활용 방안의 적절성 평가
2017년 6월 평가원 p.263

〈문법〉 단어 간의 관계와 의미 파악, 단어의 의미 관계 파악, 음운 

변동의 이해와 적용, 문장 성분과 문장 구조 파악 , 중세 국어

의 서술격 조사 이해

2017년 6월 평가원 p.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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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점 유형 및 문제 복습	 		복습하기	20
DAY

서브노트	SUB NOTE秘책 속의 책

우수 문항 모의고사

	제1회	모의고사		p.292

	제2회	모의고사		p.299

	제3회	모의고사		p.306

	제4회	모의고사		p.313

18
DAY

중하

<화법〉 [1인	발화]	강연:	말하기	방식의	파악,	자료의	활용과	듣기	

전략의	평가,	말하기	내용의	추론
2017년	9월	평가원 p.268

〈화법·작문〉 [2인	이상	대화]	면접:	질문과	답변의	전략,	말하기	

전략의	파악	/	[글쓰기와	고쳐쓰기]	내용	생성의	적절성	파악,	

내용	조직	전략의	적절성	평가

2017년	9월	평가원 p.270

〈작문〉 [자료	수집과	글쓰기]	글쓰기	전략의	파악,	내용	생성의	적

절성	평가,	자료의	수집과	활용
2017년	9월	평가원 p.273

〈문법〉 단어의	형성	원리	이해,	단어의	구조	파악,	인칭	대명사	파

악,	중세	국어의	특징	파악,	시간	표현의	이해
2017년	9월	평가원 p.276

19
DAY

중

<화법〉 [1인	발화]	발표:	말하기	계획	평가,	자료	활용	방식,	반응	

분석의	적절성
2018학년도	수능 p.279

〈화법·작문〉 [2인	이상	대화]	토의:		토의	준비	과정,	토의의	내용	

파악	/	[자료	수집과	글쓰기]	내용	생성	전략,	자료의	수집과	

활용의	적절성

2018학년도	수능 p.281

〈작문〉 [글쓰기와	고쳐쓰기]	내용	생성의	적절성,	자료의	수집과	

활용의	적절성,	고쳐쓰기의	적절성
2018학년도	수능 p.284

〈문법〉 단어의	구조	파악,	국어의	변천	이해,	문장	성분의	기능	파

악,	음운의	변동	이해,	국어사전의	정보	파악
2018학년도	수능 p.287

본(001-012)문화작부속.indd   11 2017-12-06   오후 3:51:34



수능 기출문제집 시리즈

T H I N K  M O R E  A B O U T  Y O U R  F U T U R E 

영역별로 감잡기

DAY 01 ~ DAY 02	 음운

DAY 03 ~ DAY 05	 단어

DAY 05 ~ DAY 09	 문장

DAY 10 ~ DAY 12	 어문 규정

DAY 13 ~ DAY 15	 국어사

문법

DAY 01 ~ DAY 10	 1인 발화

DAY 11 ~ DAY 15	 2인 이상 대화

DAY 01 ~ DAY 15	 2인 이상 대화

화법

DAY 01 ~ DAY 15	 자료 수집과 글쓰기

DAY 01 ~ DAY 15	 글쓰기와 고쳐쓰기
작문

문법·화법·작문

- 개념 특강

- 대표 문제 유형 및 해결 전략

- 만점 풀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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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수능·모의고사 문법 유형 분석(5개년)

학년도 구분 문제 출제 유형

2018

수능
단어의	구조	파악,	국어의	변천	이해,	문장	성분의	기능	파악,	음운의	변동	이해,	국어사전

의	정보	파악

9월
단어의	형성	원리	이해,	단어의	구조	파악,	인칭	대명사	파악,	중세	국어의	특징	파악,	시간	

표현의	이해

6월
단어	간의	관계와	의미	파악,	단어의	의미	관계	파악,	음운	변동의	이해와	적용,	문장	성분

과	문장	구조	파악,	중세	국어의	서술격	조사	이해

3월
어미와	접사의	구별,	서술어의	자릿수	파악,	단어의	의미	파악,	모음	조화의	이해,	중세	국

어의	모음	조화	파악

2017

수능
단어의	중심적	의미와	주변적	의미	파악,	음운	변동의	이해와	적용,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

의	비교,	단어	형성의	원리	파악,	피동사와	사동사	구별

9월
직접	구성	요소의	구별,	단어의	구조	파악,	문장의	짜임	이해,	문법	요소	파악,	인용	표현,	

중세	국어의	이해

6월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비교,	중세	국어의	이해,	음운의	변동	파악,	문장의	짜임	파악,	단

어	형성의	원리	이해

3월 음운의	변동,	합성어의	품사	파악,	문장의	짜임,	유의어의	의미,	정확한	문장	표현

2016

수능
겹받침의	표준	발음법	이해,	표준어	표기	규정의	적용,	지칭어의	의미	파악,	사전을	활용한	

단어의	특성	파악,	문법적으로	정확한	문장의	파악,	중세	국어의	특징	파악

9월
표준	발음법의	적용,	한글	맞춤법	규정의	이해,	문장	성분의	분석	및	적용,	비문의	유형과	

수정,	문장의	종결	표현	파악,	중세	국어의	특징	파악

6월
표준	발음법의	적용,	한글	맞춤법	규정의	적용,	어휘의	사전적	의미	파악,	비문의	유형과	

해소,	담화	상황에서	사용된	문법	요소의	이해,	‘ㅎ’	종성	체언의	이해

3월
겹받침의	표준	발음,	표준어	표기	규정	적용,	비문의	사례	파악,	사전을	활용한	어휘의	특

성	파악,	피동	표현의	이해,	중세	국어의	문법	요소	파악

2015

수능
표준	발음법의	이해,	서술어의	자릿수의	이해,	한글	맞춤법의	적절성	판단,	한글	제자	원리

의	이해와	적용,	사전을	활용한	어휘의	특성	파악,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특징	비교

9월
겹받침의	표준	발음	파악,	한글	맞춤법의	이해,	높임	표현의	이해,	단어의	사전적	의미	파

악,	문장	수정의	적절성	판단,	중세	국어의	특징	파악

6월
한글	맞춤법에	따른	표기,	문장	수정의	적절성	판단,	로마자	표기법의	이해,	지칭어와	호칭

어	파악,	띄어쓰기의	원리	이해,	중세	국어의	관형격	조사	파악

3월
한글	맞춤법의	원리	이해,	고쳐쓰기의	적절성	판단,	표준	발음법의	이해,	다의어의	의미	파

악,	응집성을	드러내는	표현	장치의	이해,	모음조화의	이해

2014

수능
파생어와	합성어의	표기,	표준	발음법의	이해,	문장	성분의	호응	이해,	지시어의	기능	파

악,	높임	표현의	적용,	중세	국어의	음운과	표기	이해

9월
겹받침의	표준	발음	파악,	한글	맞춤법의	이해,	높임	표현의	이해,	단어의	사전적	의미	파

악,	문장	수정의	적절성	판단,	연서와	병서의	파악

6월
한글	맞춤법에	따른	표기,	문장	표현의	적절성	판단,	로마자	표기법의	이해,	지칭어와	호칭

어	파악,	띄어쓰기의	원리	이해,	음운의	변화	유형	파악

3월
한글	맞춤법의	원리	이해,	고쳐쓰기의	적절성	판단,	표준	발음법의	이해,	다의어의	의미	파

악,	응집성을	드러내는	표현	장치의	이해,	순경음	비읍과	반치음,	아래아의	변화	이해

美來路
제재별로	감잡기

● 수능 기출문제집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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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 문법 영역 출제 경향

2011~2013년	대학수학능력시험까지는	2문항씩	출제되었으나	2014학년도	개정	이후에	A형에

서는	5문항,	B형에서는	6문항이	출제되었고,	2017학년도부터는	다시	문·이과	통합형으로	회귀

하여	5문항씩	출제되고	있다.	문법	영역은	크게	음운,	단어,	문장,	담화,	국어의	규범,	국어사(고

전	문법)	등으로	나누어	출제된다.	음운에서는	음운	현상이,	단어에서는	어미,	형태소,	품사의	특

징,	단어의	의미와	특징,	반의어	등이	주로	출제되었다.	또	문장에서는	문장	성분과	높임	표현과	

시제	표현,	비문(문법에	맞지	않는	문장)을	찾아내기,	담화	표현	등이	출제되었다.	국어의	규범,	

즉	어문	규범에서는	한글	맞춤법,	표준	발음법	등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었고,	국어사에서는	중

세	국어와	한글	창제	원리와	관련된	문제들이	출제되었다.	2016년	6월	평가원	수능모의평가	이

후로는	한	개의	지문을	제시하고	이와	관련된	문법	개념을	이해하여	구체적인	사례에서	문법	개

념을	파악하는	문제가	2개씩	연계되어	출제되고	있다.

 수능 문제 풀이 방법

수능에서는	다양한	문법	규칙을	이해하고	그	사례를	구별하는	문제들이	주로	출제된다.	따라

서	기본적인	문법	지식을	갖추어야	하며,	문제에서	요구하는	문법	현상을	이해하고	제시된	예에

서	문법	현상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보통	[보기]가	제시된	문제는	[보기]를	통해	주어진	문제

에	대한	핵심을	제시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문제를	풀	때에는	[보기]가	의미하는	바를	파악

하고	묻고자	하는	문법	현상과	관련된	정보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기본적인	문법	지식이나	용어

를	모른다면	[보기]를	먼저	보는	것이	오히려	혼란을	가중할	우려가	있으므로,	평소	공부를	할	때

에	기본적인	문법적인	사항을	정리해	두어야	한다.	특히	수능	국어	문법은	정해져	있는	규칙	중

에서	출제되므로	지금까지의	기출	문제를	통해	어떤	유형과	내용들이	자주	출제되는지를	파악해	

두고,	사전에	관련	개념을	암기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문법
T h i n k  m o r e  a b o u T  y o u r  f u T u r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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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문법 개념 정리수능 국어의 

문법에 관해

       알아 보자!

1. 개념: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물 - 말 ‘ㅜ’와 ‘ㅏ’의 모음에 의해 의미가 구별됨.

불 - 풀 ‘ㅂ’과 ‘ㅍ’의 자음에 의해 의미가 구별됨.

말ː[言] - 말[馬] 소리의 길이에 의해 의미가 구별됨.

2. 음운 체계

⑴ 자음 체계

조음 위치

조음 방법
두 입술

윗잇몸,

혀끝

센입천장,  

혓바닥

여린입천장, 

혀 뒤 
목청 사이

안울림

소리

파열음

예사소리 ㅂ ㄷ ㄱ

된소리 ㅃ ㄸ ㄲ

거센소리 ㅍ ㅌ ㅋ

파찰음

예사소리 ㅈ

된소리 ㅉ

거센소리 ㅊ

마찰음
예사소리 ㅅ ㅎ

된소리 ㅆ

울림

소리

비음 ㅁ ㄴ ㅇ

유음 ㄹ

⑵ 모음 체계

	 1	)	단모음	체계

혀의 앞뒤
입술 모양

혀의 높이

전설 모음 후설 모음

평순 원순 평순 원순

고모음 ㅣ ㅟ ㅡ ㅜ

중모음 ㅔ ㅚ ㅓ ㅗ

저모음 ㅐ ㅏ

	 2)	이중	모음	체계

반모음	‘ㅣ’가	결합된	이중	모음 ㅑ, ㅕ, ㅛ, ㅠ, ㅒ, ㅖ

반모음	‘ㅗ/ㅜ’가	결합된	이중	모음 ㅘ, ㅝ, ㅙ, ㅞ

그	외 ㅢ

1
음운

문법 만점 풀이법수능 문법 개념 정리

16			●			국어	문법·화법·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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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문법 개념 정리 문법 만점 풀이법

기출 문제
활용 방법

각	문제의	발문과	선택지	및	[보기]를	빠르게	훑어본다.	이때	중요한	부분이나,	

핵심이	되는	부분에는	,	△,		등	알기	쉬운	기호로	표시를	하면서	읽는다.

문제
분석1

채점을	한	후에는	정답	및	오답	풀이	등을	확인하고	반드시	복습을	한다.
반복
학습

2

1
문제 분석 각	문제의	발문과	선택지	및	[보기]를	빠르게	훑어본다.

091	 [학습	활동]의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대학수학능력시험2017학년도

동사는 목적어 필요 여부에 따라 타동사와 자동사로 구분된다. ⓐ와 ⓑ를 보고, 중

세 국어 ‘열다’, ‘흩다’의 타동사, 자동사로서의 쓰임과 이에 대응하는 현대 국어 동사

들의 쓰임을 비교하여 그 변화를 탐구해 보자.

ⓐ

[중세 국어] 큰  여러

[현대 국어] 큰 마음을 열어

ⓑ

[중세 국어] 번게 구르믈 흐터

[현대 국어] 번개가 구름을 흩어

[중세 국어] 自然히 미 여러

[현대 국어] 자연히 마음이 열리어

[중세 국어] 散心은 흐튼 미라

[현대 국어] 산심은 흩어진 마음이다.

탐구 결과: ⓐ와 ⓑ를 보니, [가]

|		학습	활동		|

①   중세 국어 ‘열다’, ‘흩다’는 타동사로만 쓰였고, 현대 국어 열다’, ‘흩다’도 타동사로만 

쓰인다.

②   중세 국어 ‘열다’, ‘흩다’는 자동사로만 쓰였고, 현대 국어 열다’, ‘흩다’도 자동사로만 

쓰인다.

③   중세 국어 ‘열다’, ‘흩다’는 타동사 및 자동사로 쓰였고, 현대 국어 ‘열다’, ‘흩다’는 타

동사로만 쓰인다.

④   중세 국어 ‘열다’, ‘흩다’는 타동사 및 자동사로 쓰였고, 현대 국어 ‘열다’, ‘흩다’는 자

동사로만 쓰인다.

⑤   중세 국어 ‘열다’, ‘흩다’는 타동사 및 자동사로 쓰였고, 현대 국어 ‘열다’, ‘흩다’도 타

동사 및 자동사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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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유형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를 비교하는 문

제이다.

[1단계] 문제 분석

타동사와	자동사에	대해	이해하고,	중

세	국어와	현대	국어에서	타동사와	자

동사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구분해야	

풀	수	있는	문제!	현대	국어를	참고하

여	중세	국어를	해석하고,	목적어를	필

요로	하는지,	목적어가	있을	때와	없을	

때	동사의	형태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등을	살펴보기!

[2단계] 학습 활동 분석

ⓐ의	중세	국어에서	‘여러’는	‘열＋어’의	

이어적기	표기이고,	ⓑ의	중세	국어에

서	‘흐터’는	‘흩＋어’의,	‘흐튼’은	‘흩＋은’

의	이어적기	표기임을	파악하기.

문제의 유형을 

파악하면 무엇을 중심으로 

문제에 접근해야 할지를 

알 수 있어.

24			●			국어	문법·화법·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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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서	알	수	있는	중세	국어의	문법적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

지	않은	것은?	 평가원2016년 9월

(가) 하 벼리 눈  디니다 <용비어천가>

(현대어 풀이: 하늘의 별이 눈과 같이 떨어집니다.)

(나) 王이 부텨를 請쇼셔 <석보상절>

(현대어 풀이: 왕이 부처를 청하십시오.)

(다) 어마니 아라보리로소니가 <월인석보>

(현대어 풀이: 어머님을 알아보겠습니까?)

(라) 내 이 위야 <훈민정음언해>

(현대어 풀이: 내가 이를 위해서)

(마) 그 믈 미틔 金몰애 잇니 <월인석보>

(현대어 풀이: 그 물 밑에 금모래가 있는데)

| 	보	기 	|

정답률 90% 70% 50% 30% 

 문제 해결 전략 

중세 국어와 현대어 풀이를 비교하여 중

세 국어의 문법적 특징을 도출해야만 해

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중세 국어와 현

대어 풀이를 1 : 1로 비교하여 살펴보면

서, 선택지의 적절성을 판단해야 한다. 

이 때 무정 명사, 객체, 판정 의문문, 주

격 조사, 유정 명사 등에 대해서 모르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

은 기본적인 개념은 미리 정리해 두고 

익히는 것이 좋다.

091	 [학습	활동]의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대학수학능력시험2017학년도

동사는 목적어 필요 여부에 따라 타동사와 자동사로 구분된다. ⓐ와 ⓑ를 보고, 중

세 국어 ‘열다’, ‘흩다’의 타동사, 자동사로서의 쓰임과 이에 대응하는 현대 국어 동사

들의 쓰임을 비교하여 그 변화를 탐구해 보자.

ⓐ

[중세 국어] 큰  여러

[현대 국어] 큰 마음을 열어

ⓑ

[중세 국어] 번게 구르믈 흐터

[현대 국어] 번개가 구름을 흩어

[중세 국어] 自然히 미 여러

[현대 국어] 자연히 마음이 열리어

[중세 국어] 散心은 흐튼 미라

[현대 국어] 산심은 흩어진 마음이다.

탐구 결과: ⓐ와 ⓑ를 보니, [가]

|		학습	활동		|

①   중세 국어 ‘열다’, ‘흩다’는 타동사로만 쓰였고, 현대 국어 열다’, ‘흩다’도 타동사로만 

쓰인다.

②   중세 국어 ‘열다’, ‘흩다’는 자동사로만 쓰였고, 현대 국어 열다’, ‘흩다’도 자동사로만 

쓰인다.

③   중세 국어 ‘열다’, ‘흩다’는 타동사 및 자동사로 쓰였고, 현대 국어 ‘열다’, ‘흩다’는 타

동사로만 쓰인다.

④   중세 국어 ‘열다’, ‘흩다’는 타동사 및 자동사로 쓰였고, 현대 국어 ‘열다’, ‘흩다’는 자

동사로만 쓰인다.

⑤   중세 국어 ‘열다’, ‘흩다’는 타동사 및 자동사로 쓰였고, 현대 국어 ‘열다’, ‘흩다’도 타

동사 및 자동사로 쓰인다. 

정답률 90% 70% 50% 30% 

 문제 해결 전략 

자동사는 동사가 나타내는 동작이나 작

용이 주어에만 미치는 동사를 의미하고 

타동사는 동작의 대상인 목적어를 필요

로 하는 동사를 의미한다. 학습 활동을 

고려하면 목적어가 필요하면 타동사이

고 그렇지 않으면 자동사임을 알 수 있

다. ‘열다’와 ‘흩다’가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에서 자동사와 타동사 가운데 무엇

으로 쓰였는지를 예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MY note

 

 

정답�및�해설��??쪽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모의수능평가13DAY
6분00초

국어사 | 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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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복 학습 채점을	한	후에는	정답	및	오답	풀이	등을	확인하고	반드시	복습을	한다.

자동사와 타동사를 헷갈렸음. 연철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함.

정답!

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 정리하기

1. 자동사와 타동사

자동사: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 

 ‘ 꽃이 피다’의 ‘피다’

타동사: ‘목적어가 필요하지 않은 동사 

 ’밥을 먹다’의 ‘먹다’

2. 이어적기(연철)

한 음절의 종성을 다음 자의 초성으로 내려서 쓰

는 것, ‘체언＋(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 ‘어간＋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를 표기할 때 이어서 적

는 것.

 구르믈(구름을), 기픈(깊은)

틀린 이유와 다음에 

또 틀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간략하게 적어두면 좋아. 

적으면서 왜 틀렸는지 

생각하게 되거든.

정답률을 보면

문제의 난이도를

알 수 있지.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운 편이었네.

이렇게 정리해 두면

나중에 내가 몰랐던

개념을 빠르게 

복습할 수 있어.

097	 [보기	1]을	참고할	때,	[보기	2]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평가원2015년 6월

중세 국어 체언 중에는 ‘ㅎ’을 끝소리로 가진 것들이 있다. 이러한 체언을 ‘ㅎ’ 종성 

체언이라고 하는데 조사가 뒤따를 경우에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뒤따르는 조사 ‘ㅎ’ 종성 체언의 실현 양상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ㅎ’은 뒤따르는 모음에 이어 적는다.

 히 (＋이) 즐어늘 (땅이 질거늘)

‘ㄱ, ㄷ’으로 시작하는 조사
‘ㅎ’은 뒤따르는 ‘ㄱ’, ‘ㄷ’과 어울려 ‘ㅋ’, ‘ㅌ’으로 나타난다.

 토 (＋도) 뮈더니 (땅도 움직이더니)

관형격 조사 ‘ㅅ’
‘ㅎ’은 나타나지 않는다.

 다  (＋ㅅ) 風俗은 (다른 땅의 풍속은)

|		보	기	1		|

중세 국어 현대 국어

㉠  (나랗＋) 아 맛디고 나라를 아우에게 맡기고

㉡  (긿＋ㅅ) 네거리예 길의 네거리에

㉢  (않＋과) 밧 안과 밖

|		보	기	2		|

㉠ ㉡ ㉢ ㉠ ㉡ ㉢

① 나라 긼 안콰 ② 나라  안과

③ 나라  안콰 ④ 나라  안과

⑤ 나라 긼 안콰

정답률 90% 70% 50% 30% 

 문제 해결 전략 

[보기 1]에서는 ‘ㅎ’ 종성 체언에 대해 설

명하면서 그 실현 양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보기 2]에서는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를 나란히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보기 1]의 설명을 고려하여 [보기 2]에 

제시된 단어를 중세 국어 표기법에 맞게 

표기해야만 해결할 수 있다. 뒤따르는 

조사가 무엇인지에 따라 ‘ㅎ’ 종성 체언

이 구현되는 방향이 달라지므로, 뒤따르

는 조사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확인하도

록 한다.

 MY note

 

 

스스로 점검하기13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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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보기]의	(가),	(나)를	중심으로	음운	변동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대학수학능력시험2017학년도

국어의 음운 변동은 교체, 탈락, 첨가, 축약으로 구분된다. 이 중에는 음절의 종성과 

관련된 음운 변동이 있다.

음절의 종성에 마찰음, 파찰음이 오거나 파열음 중 거센소리나 된소리가 올 경

우, 모두 파열음의 예사소리로 교체된다. 이는 종성에서 발음될 수 있는 자음의 

종류가 제한됨을 알려 준다.

또한 음절의 종성에 자음군이 올 경우, 한 자음이 탈락한다. 이는 종성에서 하

나의 자음만이 발음될 수 있음을 알려 준다.

[가]

[나]

| 	보	기 	|

① ‘꽂힌 [꼬친]’에는 (가)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② ‘몫이 [목씨]’에는 (나)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③ ‘비옷 [비옫]’에는 (나)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④ ‘않고 [안코]’에는 (가), (나) 모두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⑤ ‘읊고[읍꼬]’에는 (가), (나) 모두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정답률 90% 70% 50% 30% 

 문제 해결 전략 

음절 끝소리 규칙이란 국어에서 음절의 

끝소리 자리에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일곱 소리 이외의 자음이 오면 이 일곱 

자음 가운데 하나의 소리로 바뀌는 규칙

을 의미한다. 또 자음군 단순화란 겹받

침이 발음될 때, 홑자음으로 바뀌어 소

리 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음

운 변동 현상을 이해하고, 제시된 사례

에 어떤 음운 변동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이때 음운 변동이 일어

나는 순서를 차례대로 살펴보아야 한다.

MY note

 

 

002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평가원2016년 6월

㉠ 맑＋네 → [망네] ㉡ 낮＋일 → [난닐]

㉢ 꽃＋말 → [꼰말] ㉣ 긁＋고 → [글꼬]

| 	보	기 	|

①   ㉠: ‘값＋도 → [갑또]’에서처럼 음절 끝에 둘 이상의 자음이 오지 못하기 때문에 일

어난 음운 변동이 있다.

②   ㉠, ㉢: ‘입＋니 → [임니]’에서처럼 인접하는 자음과 조음방법이 같아진 음운 변동

이 있다.

③ ㉡: ‘물＋약 → [물략]’에서처럼 자음이 교체된 음운 변동이 있다.

④   ㉡, ㉢: ‘팥＋죽 → [팓쭉]’에서처럼 음절 끝에 올 수 있는 자음이 제한되어 있기 때

문에 일어난 음운 변동이 있다.

⑤㉣: ‘잃＋지 → [일치]’에서처럼 자음이 축약된 음운 변동이 있다. 

정답률 90% 70% 50% 30% 

 문제 해결 전략 

음운 변동 현상은 단어 내부에서 말소리

가 바뀌는 현상을 의미하며, 음운 변동 

현상에는 ‘교체, 탈락, 축약, 첨가’ 등이 

있다. 음운의 첨가란, 발음을 할 때에 그 

말의 원래 형태와는 관계없는 음이 첨가

되어 그 소리가 바뀌는 일을 의미하는

데, ‘밤일’이 ‘밤닐’로 발음되는 경우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음운 변동 현상에 대해 

모두 이해하고 있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평소 공부할 때에 음운 변

동 현상의 개념과 종류, 대표적인 예 등

을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정답	및	해설		2쪽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모의수능평가01DAY
6분00초

음운 |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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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	 [보기]의	(가)~(다)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교육청2016년 3월

선생님: 지난 시간에 배운 음운의 변동에 대해 잘 기억하는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낫다’와 ‘낳다’가 활용될 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은 무엇일까요?

학생: 둘 다 음운의 (가)  현상이 일어납니다.

선생님: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끔 혼동해서 틀리곤 하지요. (가)  현상이 일

어나는 용언들 가운데 불규칙 활용을 하는 것은 모두 음운 변동이 표기에 반영되는 

반면, 규칙 활용을 하는 것은 표기에 반영되기도 하고 반영되지 않기도 합니다. ‘낫

다’와 ‘낳다’는 다음 중 어떤 유형에 해당할까요?

표기	반영	여부

활용	유형
반영 미반영

규칙	활용 Ⓐ Ⓑ

불규칙	활용 Ⓒ

학생: ‘낫다’는 (나) ,‘ 낳다’는 (다)  에 해당됩니다.

| 	보	기 	|

(가) (나) (다)

① 축약 Ⓐ Ⓒ

② 탈락 Ⓑ Ⓐ

③ 탈락 Ⓒ Ⓑ

④ 교체 Ⓑ Ⓒ

⑤ 교체 Ⓒ Ⓑ  

정답률 90% 70% 50% 30% 

 문제 해결 전략 

음운의 변동과 음운의 규칙 활용, 불규

칙 활용에 대해 이해해야 해결할 수 있

는 문제이다. 음운의 변동은 어떤 음운

이 다른 음운과 결합할 때 그 환경에 따

라 발음이 달라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한편 음운의 활용은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으로 나뉘는데, 규칙 활용은 동사와 

형용사가 활용을 할 때에 어간과 어미의 

형태가 규칙적인 일을 가리키고, 불규칙 

활용은 용언이 활용할 때 어간 또는 어

미의 모습이 달라지는 일을 가리킨다.

 MY note

 

 

004	 [보기]에	따라	겹받침의	표준	발음에	대하여	단계별로	학습하였다.	각	예에	적용된	내용

과	그	발음이	모두	바른	것은?	[3점]	 	 	 대학수학능력시험2016학년도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엣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이	경우,	‘ㅅ’은	[ㅆ]으로	발음한다. …………………………… ⓐ

◦겹받침	‘ㄳ,	ㄺ’,	‘ㄼ’,	‘ㅄ’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ㄹ,	ㅂ]으로	발음한다. …… ⓑ

이	후에는	다음과	같이	발음한다.

•[ㄱ, ㅂ]은 ‘ㄴ, ㅁ’ 앞에서 각각 [ㅇ, ㅁ]으로 발음한다. …………………………… ⓒ

•  [ㄱ, ㅂ]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각각 [ㄲ, ㄸ, ㅃ, ㅆ, ㅉ]으로 발음한

다. ………………………………………………………………………………………… ⓓ

•[ㄱ, ㅂ]은 ‘ㅎ’과 결합되는 경우, 두 음을 합쳐서 각각 [ㅋ, ㅍ]으로 발음한다. … ⓔ

| 	보	기 	|

예 적용	내용 발음

① 여덟＋이 ⓐ [여더리]

② 몫＋을 ⓐ [목슬]

③ 흙＋만 ⓑ, ⓒ [흑만]

④ 값＋까지 ⓑ, ⓓ [갑까지]

⑤ 닭＋하고 ⓑ, ⓔ [다카고]  

정답률 90% 70% 50% 30% 

 문제 해결 전략 

겹받침을 발음할 때에는 한 가지 음운 

규칙만 적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두 가

지 이상의 규칙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

다. 따라서 해당 사례에 적용되는 규칙

이 무엇인지를 파악한 후, 선후 관계를 

따져 정확한 표준 발음을 도출해 내어야 

한다.

 MY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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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	 [자료]의	밑줄	친	발음	표시	부분을	맞춤법에	맞게	표기할	때에	적용되는	원칙을	[보기]

에서	찾아	바르게	짝지은	것은?	 평가원2015년 9월

㉠ 이것은 유명한 책이 [아니요].

㉡ 영화 구경 [가지요].

㉢ 이것은 [설탕이요], 저것은 소금이다.

| 	자	료 	|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

•종결형에서 사용되는 어미 ‘-오’는 ‘요’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 원형을 밝

혀 ‘오’로 적는다. ………………………………………………………………………… ⓐ

이리로 오시오. (○) 이리로 오시요. (×)

•연결형에서 사용되는 ‘이요’는 ‘이요’로 적는다. ……………………………………… ⓑ

이것은 책이요, 저것은 붓이다. (○)

이것은 책이오, 저것은 붓이다. (×)

◦어미 뒤에 덧붙는 조사 ‘요’는 ‘요’로 적는다. ………………………………………… ⓒ

읽어  읽어요  먹을게  먹을게요

| 	보	기 	|

① ㉠–ⓐ ② ㉠–ⓑ  ③ ㉡–ⓑ

④ ㉢–ⓐ ⑤ ㉢–ⓒ 

정답률 90% 70% 50% 30% 

 문제 해결 전략 

어간은 용언이 문장에서 쓰일 때 고정되

어 변하지 않은 부분이고 어미는 어간 

뒤에 붙어서 변하는 부분이다. 종결 어

미는 한 문장을 종결되게 하는 어말 어

미를, 연결 어미는 어간에 붙어 다음 말

에 연결하는 구실을 하는 어미이다. 제

시된 사례가 어간과 어미, 특히 종결 어

미와 연결 어미 가운데 어떤 것과 관계

가 있는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MY note

 

 

006	 [보기]의	선생님의	설명을	바탕으로	할	때,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평가원2015년 6월

학생: ‘되어요, 돼요, 되요’ 중에서 어느 게 맞는지 궁금해요.

선생님: “어간 모음 ‘ㅚ’ 뒤에 ‘-어’가 붙어서 ‘ㅙ’로 줄어지는 것은 ‘ㅙ’로 적는다.”라는 

맞춤법 규정에 따르면 ‘되어요’는 어간 ‘되-’에 ‘-어요’가 결합된 것이므로 ‘돼요’로 

줄어들 수 있어. 그러니까 ‘되어요, 돼요’는 맞는 말이지만 ‘되요’는 틀린 말이지. ‘(바

람을) 쐬다, (턱을) 괴다, (나사를) 죄다, (어른을) 뵈다, (명절을) 쇠다’ 등도 이 규정

에 따라 적으면 돼.

학생: 아, 그러면 ㉠

| 	보	기 	|

① ‘쐬어라’는 ‘쐬-’와 ‘-어라’가 결합된 것이므로 ‘쐬라’로 줄어들 수 있겠네요. 

② ‘괴-’와 ‘-느냐’가 결합될 때는 ‘어’가 들어갈 수 없으므로 ‘괘느냐’는 틀린 말이겠네요.

③ ‘좨도’는 ‘죄-’와 ‘-어도’가 결합된 말이 줄어든 것이겠네요.

④ ‘뵈-’가 ‘-어서’와 결합되면 ‘봬서’로 줄어들 수 있겠네요.

⑤ ‘쇠-’와 ‘-더라도’가 결합될 때는 ‘쇄더라도’로 적으면 틀린 것이겠네요. 

정답률 90% 70% 50% 30% 

 문제 해결 전략 

“어간 모음 ‘ㅚ’ 뒤에 ‘-어’가 붙어서 ‘ㅙ’

로 줄어지는 것은 ‘ㅙ’로 적는다”라는 규

정을 숙지하고 제시된 단어인 ‘쐬다, 괴

다, 죄다, 뵈다, 쇠다’에 적절히 적용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ㅚ’ 뒤에 ‘-어’

가 붙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ㅙ’로 

적을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짐을 고려하

도록 한다.

 MY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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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7	 [보기]는	겹받침	‘ㄺ’의	표준	발음	규정을	정리한	것이다.	㉠~㉤	각각에	해당하는	표준	

발음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교육청2015년 3월

㉠ ‘ㄺ’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ㄱ]으로 발음한다.

㉡ 용언의 어간 말음 ‘ㄺ’은 ‘ㄱ’ 앞에서 [ㄹ]로 발음한다.

㉢   받침 ‘ㄺ’이 뒤 음절 첫소리 ‘ㅎ’과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엣것과 ‘ㅎ’을 합쳐서 [ㅋ]으

로 발음한다.

㉣   ‘ㄺ’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엣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 받침 ‘ㄺ’은 ‘ㄴ, ㅁ’ 앞에서 [ㅇ]으로 발음한다.

| 	보	기 	|

① ㉠: 햇살이 눈부시게 밝다[박따].

② ㉡: 밝게[발께] 웃으며 인사하다.

③ ㉢: 그는 진실을 세상에 밝혔다[발켣따].

④ ㉣: 전등의 밝기[발끼]를 낮추다.

⑤ ㉤: 동쪽에서 날이 밝는다[방는다]. 

정답률 90% 70% 50% 30% 

 문제 해결 전략 

겹받침 ‘ㄼ’과 관련된 표준 발음 규정을 

바탕으로 제시된 사례의 표준 발음을 도

출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해당 

사례에 적용되는 규칙이 ㉠~㉤ 중 무엇

인지를 파악한 후, 선택지의 설명이 적

절한지를 판단해야 한다.

 MY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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